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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근 국내외 신문사의 기사 제작에 활발하게 도입된 
인포그래픽스(infographics)가 뉴스 이용자들의 기사 정보 처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했다. 구체적으로 뉴스를 제시하는 방식에 
있어 표현방식(텍스트 vs. 그래픽 vs. 텍스트+그래픽)과 뉴스 
웹사이트의 상호작용성(무 vs. 유)의 조합에 따라 여섯 가지 기사 
유형을 분류했다. 각 기사 유형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뉴스 
이용자들의 반응을 세 가지 양상으로 살펴보았는데, 기사 내용에 대한 
정보 처리의‘과정’으로서 정교화, 정보 처리의‘객관적인 결과’로서 
이해 및 정보 처리의‘주관적인 결과’로서 평가를 비교했다. 아울러 
뉴스 이용자들의 인지적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적 속성을 
함께 고려하고자 이들의 사전 지식 및 이슈 관여도를 조절변인으로 
설정하여 이에 따라 정보 처리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실험은 2013년 4월 30일부터 5월 11일까지 온라인 
리서치 회사의 응답자 패널에 가입한 사람들 중 총 360명을 대상으로 
웹 기반에서 수행되었다. 실험에 사용된 웹사이트는 국내 포털 사이트의 
레이아웃을 이용해 제작되었고 실험 참여자들은 개별 컴퓨터 화면을 
통해 여섯 가지 인터넷 신문 기사 유형 중 한 가지 기사를 본 후 웹 
상에서 바로 설문에 응답했다. 실험 참여자들에게 신문 기사를 제시하기 
전 이들의 정보 처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구 통계학적 특성 
및 뉴스 매체 이용 정도를 측정했고, 본 연구가 초점을 둔 사전 지식과 
이슈 관여도를 측정했다. 기사를 읽은 후 실험 참여자들은 기사를 읽는 
동안 떠오른 생각을 자유롭게 기술했고 기사 내용에 대한 이해를 묻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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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응답했으며 마지막으로 기사 내용의 정보성을 평가했다.  
연구 결과, 그래픽 기사에서는 상호작용성이 기사 이해도에 영향을 
주지 않은 반면, 텍스트 기사에서는 상호작용성이 추가될 때 이해도가 
감소했다. 한편 뉴스 이용자들의 개인적 속성에 따라 인포그래픽스의 
효과는 달리 나타났는데, 텍스트 기사를 읽을 때 사전 지식이 많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정교화 수준이 높은 반면, 그래픽 기사를 
읽은 경우 정교화 수준에 차이가 없었다. 또한 이슈 관여도가 높은 
사람은 텍스트에 그래픽이 추가될 때 정교화 수준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이슈 관여도가 낮은 사람은 영향을 받지 않았다. 기사 내용의 
이해와 관련, 사전 지식이 많은 사람은 기사를 이해하는 데 
상호작용성의 영향을 받지 않았지만 사전 지식이 부족한 사람은 
상호작용성이 있는 기사를 읽을 때 이해도가 감소했다. 마지막으로 
상호작용성은 사전 지식이 많은 사람과 이슈 관여도가 높은 사람의 기사 
평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지만, 사전 지식과 이슈 관여도가 모두 낮은 
사람은 텍스트 기사보다 그래픽 기사의 정보성을 더 높게 평가했는데, 
이는 그래픽 요소가 일종의 휴리스틱 단서로 기사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주요어: 인포그래픽스(infographics), 정보 처리, 표현방식, 상호작용성,  
사전 지식, 이슈 관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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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 배경 
 
국내외 신문 환경이‘읽는 신문’에서‘보는 신문’을 지향하고 있다. 
198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의 국내 신문의 지면 변화를 
살펴보면 1990년대 초반 컴퓨터 기술이 신문 제작에 도입됨에 따라 
다양한 시각적 요소들이 지면에 등장해 1990년대 후반부터 
활성화되었다(박광순, 2008). 이러한 변화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맞물려 있는데 먼저 동종 및 이종 매체와의 시장 경쟁으로 인한 
상업주의가 제기된다. 뉴스 이용자 수가 감소하고 텔레비전과 경쟁하게 
되면서 신문은 텔레비전의 장점인 뉴스의 시각화(visualization)를 
추구해왔다. 동시에 각 신문사들 간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자사만의 
특유한 색깔을 추구하거나 뉴스 이용자들의 눈길을 끄는 시각적 요소를 
활용해 정보를 제공하는 사례가 많아졌다. 사실 정보 전달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신문의 시각화는 불가피한 변화였다고 볼 
수 있는데 디지털 기술의 확산으로 생산되는 방대하고 복잡한 정보를 
얼마나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는가는 현대 사회에서 중요한 문제로 
논의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신문 제작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해 지면의 시각적 효과를 증대해왔으며 뉴스 
이용자들의 높아진 기대를 충족시키는 것도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신문의 시각화는 지면에서 시각적 요소들이 차지하는 공간이 점차 
증가되고 본문 내용이 차지하는 공간은 줄어드는 경향으로 
확인된다(박광순, 2008; 이승선, 2008). 가령 기존 인쇄 신문에서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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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던 사진과 삽화뿐 아니라, 도표나 지도와 같은 그래픽의 사용 
빈도가 늘어남을 볼 수 있다. 특히 선거나 정책 등에 관한 여론 조사 
결과나 물가 및 예산 인상 등을 보도하는 신문 기사의 경우 통계 수치를 
보여주는 그래픽을 동반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심지어 기사 내용 자체를 
그래픽 단독으로 제시하기도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국내외 
신문사들은 신문 기사에 그래픽을 접목하는 방법으로 
인포그래픽스(infographics)를 활발히 도입하고 있다.  
인포그래픽스는 정보(information)와 그래픽(graphics)의 
합성어로서‚이미지를 통해 이루어지는 의사소통과정에서 특정한 정보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는 기호와 상징들‛로 정의된다(이승선, 2008, p. 
311). 요컨대 인포그래픽스는 정보, 자료, 지식 등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하는 기술 유형을 뜻하며(Smiciklas, 2012), 
기본적으로 텍스트와 이미지로 구성된 형태에서 온라인에 최적화된 
멀티미디어 요소를 가미해 정보를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방식으로 
전달한다. 이 때 정보를 시각적인 형태로 제시한다는 점에서 
인포그래픽스와 연관된 개념으로 정보 시각화(information 
visualization)가 있는데, 두 가지 개념은 시각적 수단을 이용하는 
목적에 따라 구분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정보 시각화는 과학 분야에서 
대규모 데이터를 쉽게 분석하고 정보 속에 내재된 의미를 
탐색(exploration)하려는 목적이 강한 반면, 인포그래픽스는 언론이나 
교육 분야에서 복잡한 정보를 명확하게 표현해 최종 결과로서 제시된 
의미를 효과적으로 전달(communication)하는 것이 핵심이다(Card, 
Mackinlay, & Schneiderman, 1999). 이러한 개념 구분에 따라 본 
연구는 신문에서 통계 수치가 포함된 기사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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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되는 인포그래픽스에 초점을 두었다. 
오늘날 신문 환경은 창의적인 디자인 요소로서보다 기본적인 
커뮤니케이션 도구로서 인포그래픽스를 바라보는 시각이 증대하고 
있다(Pasternack & Utt, 1990). 사실 인포그래픽스를 근본적으로 
새로운 미디어 기술 유형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는데, 이미 기존 
인쇄 신문에서 본문 내용을 보조하는 데에 사용되었던 표나 도표도 
폭넓은 의미의 인포그래픽스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늘날 신문 
환경에서는 그래픽에 대한 접근과 인식이 바뀌고 있다. 엄밀한 의미에서 
인포그래픽스란 따로 존재하는 텍스트와 이미지가 단순히 함께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두 개의 요소가 긴밀하게 연결되고 그래픽을 전문적으로 
구현시킨 형태를 가리킨다. 따라서 기사의 본문 내용을 보조하는 역할을 
넘어 독립된 정보를 주는 하나의 기사로서의 인포그래픽스가 신문의 
새로운 콘텐츠 전략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신문 기사에 자주 
사용되는 통계 수치를 하나의 정보로 재구성하고 독자들이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전달하는 데에 인포그래픽스는 효과적인 뉴스 제시 
방식으로 평가된다.  
인포그래픽스를 분류하는 기준은 다양하지만 우선 기능에 따라서는 
장식적인 인포그래픽스, 기사와 연계되는 인포그래픽스, 독자적으로 
사용되는 인포그래픽스로 구분되며, 형식에 따라서는 표, 도표, 그래프, 
지도, 다이어그램, 일러스트레이션 등으로 구분된다(이승선, 2008). 아직 
신문사들은 기사 내용을 보조하는 장치로서 인포그래픽스를 사용하는 
경향이 강하지만 최근에는 본문 내용 없이 인포그래픽스 자체만 
제시하는 사례도 볼 수 있다. 또한 형식적인 면에서 단순히 수치를 명목 
별로 정리한 표 외에 그래프, 도표, 지도 등을 사용하는 사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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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아졌다. 그래프는 선이나 원 등의 도형을 이용해 통계 수치를 
시각적으로 구현하고, 도표는 문자와 기호를 이용해 사물이나 상황을 
상징적으로 재현하며, 지도는 공간에 대한 정보를 좌표로 전이하여 
보여주는 유용한 장치이다. 한편 기술적인 관점에서 인포그래픽스는 
정지된 이미지, 움직이는 이미지, 상호작용적 이미지로 구분된다(한은희, 
2010). 정지된 이미지는 기존 인쇄 신문에서 시각적 요소를 사용하는 
방식처럼 2차원의 이미지를 이용해 즉각적인 이해를 도출하는 방법인 
반면, 움직이는 이미지는 내러티브나 모션 그래픽을 이용해 순차적으로 
이해를 도모하는 방법이며, 상호작용적 이미지는 하이퍼텍스트를 활용해 
이용자가 정보를 선택적으로 수용하도록 돕는 방법이다. 그 외에도 
내용적 기준에 따라 수치를 제시하는 통계 정보그래픽과 수치가 아닌 
자료를 구조화하는 비통계 정보그래픽으로 인포그래픽스를 구분한 바 
있다(신명희, 2005; Lester, 1999).  
한편 뉴스의 시각화와 더불어 뉴스 이용자들이 기사 수용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이용자 환경(user interface)을 제공하는 것 
역시 신문사들이 인포그래픽스를 활용하는 주요 방식으로 보인다.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사례로 뉴스 웹사이트에서 뉴스 이용자들이 
하이퍼링크를 클릭하는 대로 기사 내용을 선택해서 볼 수 있는데, 이는 
디지털 매체의 주요 속성으로 거론되는 상호작용성(interactivity)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상호작용성은 크게 매체 상에서 서로 
접촉하는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user-to-user interactivity)과 매체가 
전달하는 콘텐츠와 이에 노출되는 사람 간의 상호작용(user-to-
system interactivity)으로 구분되며(Bucy, 2004), 본 연구의 관심은 
후자에 속하는 뉴스 웹사이트와 뉴스 이용자 간의 상호작용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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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개념의 상호작용성은 기존 인쇄 신문이나 텔레비전과 같은 
전통적인 뉴스 매체와 구별되는 웹 뉴스 매체의 하이퍼미디어 속성을 
활용한 것으로, 신문 기사가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기능으로 주목된다(Sundar, Kalayaraman, & Brown, 2003). 
웹사이트에 상호작용적 기능이 주어질 때 뉴스 이용자들은 원하는 
뉴스를 수용할 수 있는 조건과 상황을 스스로 선택 혹은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Bucy, 2003). 
실제로 국내외 신문사들의 현황을 살펴보면 그래픽과 상호작용성이 
인포그래픽스를 구성하는 두 가지 주요한 요소로 사용됨을 볼 수 있다. 
가령 조선일보는 ‘인포그래픽스’ 라는 세션을 운영해 정지된 
이미지인‘그래픽 뉴스’와 클릭에 따라 움직이는 이미지인 
‘인터랙티브 뉴스’를 제공한다. 연합뉴스는‘인터랙티브’라는 세션을 
운영, 다양한 그래픽으로 뉴스를 제공하는 ‘인포그래픽’과 뉴스 
이용자가 직접 항목을 선택해 원하는 정보를 시각화해서 볼 수 있는 
‘인터랙티브그래프’를 제공한다. 중앙일보 역시 정보를 한 컷의 
사진처럼 제시하는 ‘그래픽샷’ 과‘인터랙티브’ 기사를 제공한다. 
국내 신문사들에 비해 해외 신문사들은 인포그래픽스를 좀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편인데, 미국 뉴욕 타임즈(The New York Times)는 
‘인터랙티브스(Interactives)’ 세션에서 뉴스 이용자들이 일반적으로 
접근하기 어렵거나 양적으로 방대한 자료를 시각화하고 뉴스 이용자와 
상호작용이 가능한 형태의 인포그래픽스 기사를 제공한다. 한편 영국 
가디언(The Guardian)은 ‘인터랙티브 가이드(interactive guides)’ 
세션과 ‘데이터 스토어(data store)’ 세션에서 인포그래픽스 기사를 
제공하며 독자들을 대상으로 한 ‘데이터 시각화 클래스(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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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ualisation Master Class)’를 운영한다. [그림 1]은 국내 신문사 
조선일보와 해외 신문사 뉴욕 타임즈가 인포그래픽스를 활용한 신문 
기사 사례를 보여준다.  
 
  
[그림 1] 인포그래픽스를 활용한 신문 기사 사례(좌측: 조선일보 
2013년 11월 12일 / 우측: 뉴욕타임즈 2012년 7월 11일) 
 
제 2 절 문제 제기 
 
인포그래픽스를 이용한 신문의 시각화가 뉴스 이용자들에게 보편화된 
경험으로 자리잡고 있는 가운데, 실제로 이러한 변화가 기사를 수용함에 
있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학문적 논의가 
필요하다. 인포그래픽스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 뉴스 이용자의 
이용 및 충족을 살펴보아야 하는 필요성이 제기되어왔고(Utt & 
Pasternack, 2000), 이용자의 개인차에 따른 정보 획득의 효율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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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해서도 실증 연구가 요구되었다(신명희, 2005). 앞서 언급한 대로 
기존 인쇄 신문에서 본문 내용을 보조하는 장치로 사용되었던 시각적 
요소들이 지면을 차지하는 공간이 많아지고 심지어 본문 내용 없이 기사 
내용이 시각적으로만 제시되는 사례도 발견된다. 하지만 같은 내용의 
뉴스라도 텍스트와 그래픽 중 어떤 방식으로 표현되는가는 서로 다른 
정보 처리 과정 및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 뉴스 이용자들이 기사 
내용을 어렵다고 느낄수록 핵심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그래픽에 
의존한다는 설명도 있지만(Kelly, 1993), 다양하고 복잡한 
인포그래픽스는 더 큰 지적 능력을 요구할 것이다(Peel, 1978). 아울러 
상호작용성과 관련, 여러 번 클릭을 거쳐야 전체 기사를 읽을 수 있는 
기능이 실제로 뉴스 이용자들의 이해를 돕는지도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인포그래픽스의 두 가지 구성 요소인 
그래픽과 상호작용성의 효과를 검증하고 각각의 개별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두 요소가 결합되는 효과를 고려했다. 인포그래픽스 활용 현황을 
보면 정지된 이미지의 기사와 클릭에 따라 움직이는 이미지의 기사가 
구분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처럼 그래픽에 상호작용성이 추가됨에 따라 
새로운 효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앞서 살펴본 
인포그래픽스의 분류 기준을 적용하면 본 연구가 다룰 인포그래픽스의 
범위는 기능적 측면에서 본문 기사와 연계되는 인포그래픽스와 
독자적으로 사용되는 인포그래픽스, 형식적 측면에서 그래프, 기술적 
측면에서 정지된 이미지 및 상호작용적 이미지, 내용적 측면에서 통계 
정보그래픽에 해당한다. 그래픽의 효과를 알기 위해 본 연구는 전통적인 
뉴스 제시 방식인‘텍스트 기사’와 그래픽이 추가된‘텍스트+그래픽 
기사’의 정보 처리 효과가 어떻게 다른지 검증하고, 본문 내용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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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그래픽스를 사용하는‘그래픽 기사’를 추가 비교했다. 텍스트 없이 
그래픽만으로 뉴스가 제시되는 조건을 함께 비교함으로써 텍스트와 
그래픽이 동시에 존재할 때 발생하는 효과가 그래픽 고유의 효과가 
아니라 기사 내용의 반복에 따른 효과일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했다. 
아울러 상호작용성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클릭을 통해 기사 내용을 
선별적으로 볼 수 있는 조건과 그렇지 않은 조건을 비교했다.  
아울러 본 연구는 그래픽과 상호작용성의 효과를 살펴봄에 있어 
뉴스 이용자들의 개인적 속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메시지의 
형식은 뉴스 이용자들이 정보를 처리하는 인지적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특정한 매체 속성이 모든 뉴스 이용자들에게 일관된 영향을 줄 
것이라고는 생각하기 어려우므로 매체의 속성과 함께 수용자의 속성을 
조절변인으로 설정하여 두 변인의 상호작용효과를 살펴보는 것이 최근의 
연구 경향과 맥을 같이 한다(김은미 ∙ 임소혜 ∙ 함선혜, 2008).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뉴스 이용자들의 사전 지식(prior knowledge) 및 
이슈 관여도(issue involvement)가 개인차 변인으로 작용해 뉴스 제시 
방식이 정보 처리 과정 및 결과에 미치는 효과를 달리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두 변인은 정교화 가능성 모델(Elaboration likelihood model: 
Petty & Caccioppo, 1986) 및 휴리스틱-체계적 모델(Heuristic-
Systematic model: Chaiken, 1980)에서 개인의 의견 정교화 및 정보 
처리 방식을 결정하는 두 가지 핵심 요소인 정보 처리 능력(ability)과 
정보 처리 동기(motivation)에 각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이들 변인이 기사 수용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밝혀진 바는 많지만 
기존 연구들이 전통적인 인쇄 신문 방식의 텍스트 기사를 다룬 것과 
달리, 본 연구는 뉴스 웹사이트 환경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뉴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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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한 기사들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구체적으로 텍스트와 그래픽의 
결합 여부 및 상호작용성의 유무를 기준으로 나눈 총 여섯 가지 기사 
유형을 뉴스 이용자들에게 제시하고 이들의 반응이 개인의 사전 지식 및 
이슈 관여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검증하고자 했다. 예컨대 사전 
지식이 풍부한 사람은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 경험하는 인지적 부하가 
상대적으로 낮으므로(Kalyuga, Chandler, & Sweller, 2001; Kalyuga, 
2007), 뉴스 이용자의 사전 지식은 정보 습득 능력을 높여 새로운 
뉴스를 처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한편 개인이 어떤 이슈에 대해 
지각하는 중요성 및 관심의 정도를 의미하는 이슈 관여도는 정보 습득 
동기와 직결되는데(Petty & Cacioppo, 1979), 해당 뉴스에 관여도가 
높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기사에 더 적극적으로 주목하고 
정보를 주의 깊게 처리할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의 관심은 뉴스 
이용자의 사전 지식과 이슈 관여도가 기사 수용에 미치는 주효과가 아닌, 
앞서 언급한 텍스트와 그래픽 결합 여부 및 상호작용성의 유무에 다른 
정보 처리 양상에 두 변인이 어떤 조절효과를 미치는지에 있다. 
한편 동일한 기사 내용을 처리함에 있어 서로 다른 뉴스 제시 
방식과 뉴스 이용자의 속성이 어떠한 차이를 야기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는 이용자들이 기사를 읽은 후의 반응을 총 세 가지 양상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주어진 기사 내용에 대한 적극적  능동적 정보 
처리의‘과정’으로서 정교화(elaboration)에 주목했다. 정교화란 
주어진 메시지와 관련해 인지적으로 주의 깊게 사고하는 정도를 
지칭하며, 정교화 가능성 모델에 따르면 정보 처리 동기 및 능력이 높은 
경우 중심 경로를 통한 정보 처리가 이뤄져 학습과 기억을 강화하는 
기반을 형성한다(Petty & Cacioppo, 1986). 본 연구에서는 주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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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를 읽으면서 기사 내용과 관련된(relevant) 생각을 얼마나 많이 
생성하는지로 정교화를 정의했는데, 이와 같이 정교화의 개념은 정보 
처리의 양적 측면과 개별 정보들의 연결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김은미 
등, 2008). 이 때 정교화 수준은 메시지의 특성과 이용자의 특성에 의해 
결정된다고 알려져 있는데(Petty, Cacioppo, & Goldman, 1981), 가령 
메시지 내에 얼마나 다양한 유형의 단서가 전달되는가나 메시지 처리 
능력과 동기와 같은 성향이 정교화를 달리할 수 있다(장하용  제방훈, 
2009). 이와 관련, 상호작용성과 인지 정교화의 관계(Eveland & 
Dunwoody, 2002; Eveland, Marton, & Seo, 2004; Tremayne & 
Dunwoody, 2001), 개인의 이슈 관여도에 따른 정교화 차이(Petty & 
Cacioppo, 1979, 1984, 1986)를 밝힌 연구들이 선행되어온 반면, 
정보의 표현방식과 개인의 사전 지식이 정교화에 미치는 영향을 밝힌 
실증 연구들은 적어 이를 탐색하는 연구 문제들을 설정했다. 
아울러 본 연구는 기사를 읽은 후 정보 처리의‘객관적인 
결과’로서 기사 내용에 대한 이해도(comprehension)를 측정했다. 
이는 뉴스 수용을 다룬 기존 연구들이 매체 속성이나 이용자 속성에 
따른 정보 처리 효과를 확인함에 있어 뉴스를 통한 지식 습득을 중요한 
종속변인으로 다뤄온 점에 근거했다. 이 때 해당 뉴스를 얼마나 잘 
회상하는가와 구별해(Price & Zaller, 1993; Price & Czilli, 1996), 기사 
내용과 관련된 질문들에 정확하게 응답하는지로 정보 처리 결과를 
살펴본 연구들이 있다(Pasternack & Utt, 1990; 신명희, 2005) 본 
연구는 인포그래픽스가 복잡한 통계 정보를 쉽게 전달하는 효율적인 
정보 제시 방식으로 여겨지는 점을 고려해, 뉴스 제시 방식 및 뉴스 
이용자 속성에 따른 정보 처리 결과의 객관적인 지표로서 이해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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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았다. 나아가 정보 처리의‘주관적인 결과’로서 기사 내용에 
대한 평가(evaluation)를 함께 측정했다. 이는 동일한 기사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기사의 정보성에 대한 주관적 평가가 메시지의 형식과 
이용자의 인지적 자원에 따라 달라지는지 알아보기 위함이다. 텍스트와 
그래픽의 결합 여부(Peterson, 1983) 및 상호작용성의 유무(김은미 등, 
2008; Sundar et al., 2003)에 따라 정교화나 이해와 같은 인지적 반응 
뿐만 아니라 주어진 정보와 관련된 평가 및 태도 등의 정서적 반응이 
달라질 가능성을 추가적으로 확인하고자 했다. 
 요약하면 본 연구는 뉴스 표현방식(텍스트 vs. 그래픽 vs. 
텍스트+그래픽) 및 뉴스 웹사이트의 상호작용성(무 vs. 유)이 뉴스 
이용자의 속성인 사전 지식 및 이슈 관여도와 결합하여 기사 내용을 
정교화, 이해 및 평가하는 데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했다. 이 논문은 총 여섯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은 
서론으로서 본 연구의 배경을 소개하고 문제를 제기했으며, 2장은 
이론적 논의로서 인포그래픽스의 두 가지 구성 요소인 표현방식 및 
상호작용성이 정보 처리에 미치는 영향, 뉴스 이용자의 사전 지식 및 
이슈 관여도가 정보 처리에 미치는 영향을 선행 연구들을 중심으로 
설명했다.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하여 3장에서는 본 연구가 검증할 연구 
문제들을 설정했고 이를 요약한 연구 설계 모형을 제시했다. 4장에서는 
본 연구가 수행한 실험 연구 방법을 설명하고 5장에서는 연구 결과를 
보고했으며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가 갖는 함의와 한계,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서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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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논의 
 
제 1 절 뉴스 제시 방식이 정보 처리에 미치는 효과  
 
1. 뉴스의 표현방식  
 
일반적으로 신문 기사에 사용되는 시각적 요소는 뉴스 이용자가 기사 
내용을 인지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고 여겨져 왔다. 가령 사진은 기사가 
보도하는 뉴스 사건을 재현하고, 도표는 텍스트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일련의 사건 순서를 보여주며, 그래프는 복잡한 수치들을 한 눈에 
비교할 수 있다(Griffin & Stevenson, 1996). 이와 같이 시각적 요소는 
사람들의 관심을 유도해 지면을 주목하게끔 만들고, 기사 내용을 
보충하거나 그 자체 만으로 중요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으며, 기사 
내용을 회상하는 데에도 도움을 준다고 여겨져 왔다. 하지만 학계의 
논의를 살펴보면 신문 기사에 사용되는 시각적 요소가 뉴스 이용자의 
정보 처리에 항상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요컨대 
텍스트로 쓰여진 기사에 그래픽이 동반될 때 부가적인 학습 단서가 
제공되어 정보 처리를 강화한다는 시각도 있지만, 서로 다른 표현방식의 
정보를 처리함으로써 인지 과부화가 야기되어 오히려 정보 처리가 
방해된다는 시각이 서로 상충한다. 아울러 텍스트와 그래픽이 단독 혹은 
결합되었을 때의 정보 처리 결과를 실증적으로 확인한 기존 학자들도 
상반된 연구 결과들을 보고해왔다.  
관련 이론들 중 먼저 단서 종합 이론(Cue-summation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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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verin, 1967)은 텍스트 정보가 시각적 정보와 같은 상이한 종류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동반할 때 부가적인 학습 단서가 제공됨으로써 
메시지에 대한 회상이 강화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논의는 인지 
심리학의 정보 처리 이론인 이중 부호화 이론(Dual-coding theory: 
Paivio, 1986)과도 연결된다. 두 개의 정보 처리 위치를 가진 정보가 한 
개의 위치를 가진 정보보다 더 잘 회상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각각 계열적, 
공간적으로 부호화되는 텍스트와 그래픽은 둘 중 한 가지로 표현될 
때보다 동시에 표현될 때 더 잘 이해되고 기억될 수 있다. 하지만 
시각적 정보가 오히려 인지적 효과를 감소시킨다고 보는 제한 용량 
모델(Limited capacity model: Lang, 2000)에 의하면 텍스트와 
그래픽이 결합할 때 서로 다른 종류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처리하는 
인지적 복합성으로 인해 인간의 기억 용량에 과부하가 발생하고, 이는 
원래의 텍스트 정보를 기억하는 데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인지 심리학의 정보 처리 이론인 인지 부하 이론(Cognitive load 
theory; Sweller, 1988)은 이용자가 정보를 처리할 때 필요한 인지적 
자원이 제한되어있어 그 양을 초과할 경우 모든 정보를 처리할 수 
없다고 설명한다. 
선행 연구들 역시 시각적 요소의 정보 처리 효과에 관해 상반된 
결과를 보고해왔는데, 단서 종합 이론의 설명을 지지하는 연구들은 
텍스트와 그래픽이 결합되는 경우가 둘 중 한 가지 표현방식만 제시되는 
경우에 비해 더 나은 정보 처리 결과를 야기한다고 밝혔다. 가령 
모레노와 벨디즈(Moreno & Valdez, 2005)는 교육 심리학 분야의 
멀티미디어 학습 인지 이론(Cognitive theory of multimedia learning: 
Mayer & Moreno, 2003)에 토대를 두고, 학습자가 다양한 종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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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적 과정을 사용할수록 교육의 효율성이 높아진다고 봄으로써 이중 
부호화 가설을 지지했다. 이들의 연구에서는 텍스트에 그래픽을 결합한 
자료를 제시할 때 학습 내용에 대한 기억과 문제 해결이 더 
긍정적이었고, 그래픽으로만 제시된 자료를 학습하는 것은 가장 
어렵다고 평가되었다. 또한 본 연구가 다루는 신문 기사와 관련, 
그리핀과 스티븐슨(Griffin & Stevenson, 1996)은 통계 수치를 
텍스트와 그래픽 중 한 가지 표현방식으로만 제시하는 기사보다 두 
요소를 함께 사용해 정보를 중복 제시하는 기사의 회상도가 더 높음을 
발견했는데, 이 연구에서도 그래픽으로만 정보를 제시하는 기사의 
회상도가 가장 낮았다.  
비슷한 연구를 수행한 페터슨(Peterson, 1983)은 통계 수치를 
제시하는 텍스트 자료에 동일한 정보를 중복 전달하는 표와 그래프를 
추가하는 경우 뉴스 이용자들의 정보 회상과 주관적 평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교했다. 연구 결과, 텍스트에 표를 추가한 경우 회상도가 
가장 높고 텍스트에 그래프를 추가한 경우 가장 높이 평가된 반면, 
텍스트로만 정보를 제시한 경우는 회상도와 평가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하지만 텍스트에 표와 그래프를 모두 추가한 경우가 그래프만 
추가한 경우보다 더 낮게 평가되었다는 점에서 정보를 중복 전달하는 
것이 항상 긍정적 반응을 유발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이는 
뉴스를 제시하는 표현방식이 다양해질수록(multimodality) 정보 처리가 
제한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선다(Sundar, 2000)의 연구에서도 
유사한 연구 결과가 발견되었다. 실험 참여자들로 하여금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의 결합 조건에 따라 다섯 가지 뉴스 웹사이트를 
이용하게 한 뒤 기사에 대한 회상도 및 평가를 비교했을 때 텍스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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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가 추가된 경우 기사 내용을 더 잘 회상했다는 점에서 단서 종합 
이론의 예측을 지지했지만, 오디오와 비디오가 추가된 경우 회상도가 
낮아지고 뉴스 웹사이트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특히 
오디오가 추가될 때 웹사이트의 일관성과 신문 기사의 질이 부정적으로 
평가되었고, 이미지와 오디오가 결합된 경우에는 이러한 부정적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  
인지 부하 이론에서 제기된 바, 부가적인 시각적 요소가 학습을 
방해하는 부작용은 인지적 자원이 부족한 이들에게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교육 심리학 관련 연구들에서 확인되었다. 가령 한 
연구에서 아이들에게 단어를 읽게 하는 과업을 주고 텍스트만 있는 
자료와 텍스트와 이미지가 결합된 자료를 제시해 학습 효과를 비교했다. 
이 때 이미지가 추가된 경우 아이들이 단어를 읽는 속도가 느려졌고, 
만약 단어와 관련 없는 이미지가 추가된 경우 읽기 능력이 부족한 
아이들이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더 많은 실수를 보였다(Willows, 
1978). 또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외국어 수업에서 단어 암기를 
돕는 언어적 연상 자료와 시각적 연상 자료를 제공했을 때 시각적 연상 
자료가 제시된 경우 학생들의 단어 이해도가 감소했다(Plass, Chun, 
Mayer, & Leutner, 2003). 이 때 연상 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언어 능력에 따른 학습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던 것과 달리, 시각적 연상 
자료를 제시한 경우에는 언어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단어를 암기하는 정도가 더 적은 결과를 보였다. 
종합하면 그래픽의 정보 처리 효과와 관련해 두 가지 상반된 예측이 
가능한데, 그래픽은 텍스트에 추가적인 학습 단서를 제공함으로써 뉴스 
이용자의 정보 처리를 도울 가능성이 있는 반면(텍스트+그래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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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이용자가 보유한 인지적 자원의 제한 때문에 기사 내용을 
처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텍스트+그래픽 < 텍스트). 본 
연구는 텍스트에 그래픽이 추가될 때의 변화와 더불어 텍스트 없이 
그래픽으로만 표현된 조건을 분석 대상에 포함했는데, 이는 텍스트에 
그래픽이 동반될 경우 정보 처리에 차이가 발생한다면 그 이유가 뉴스 
이용자들이 텍스트와 다른 방식으로 그래픽을 통해 제시된 정보를 
받아들이기 때문인지, 아니면 동일한 정보가 텍스트와 그래픽으로 두 번 
제시됨에 따라 발생하는 중복(repetition) 효과 때문인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만약 그래픽으로만 표현된 기사가 텍스트로 표현된 기사에 
비해 유의미한 차이를 야기한다면 이를 근거로 정보의 중복이 아닌, 
그래픽 자체의 효과를 설명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본 연구는 뉴스의 표현방식이 기사 내용에 대한 정교화, 이해 및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연구 문제 1a-c>를 설정했다. 
 
<연구 문제 1a-c> 뉴스의 표현방식(텍스트 vs. 그래픽 vs. 
텍스트+그래픽)에 따라 기사 내용에 대한 (a) 정교화, (b) 이해 및 
(c) 평가는 어떻게 달라지는가? 
 
2. 뉴스 웹사이트의 상호작용성  
 
본 연구는 시각적 요소와 함께 인포그래픽스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상호작용성에 주목했다. 일찍이 상호작용성의 개념을 고찰한 
라파엘리(Rafaeli, 1988)에 의하면 면대면 커뮤니케이션의 본질적인 
속성인 상호작용성은 매개된 커뮤니케이션 상황에 적용되면서 양방향 
17 
매체나 전자 출판 시스템의 특징 중 하나로 여겨져 왔다.  본 연구가 
다루는 신문 기사와 관련, 상호작용성은 전통적인 인쇄 신문과 구별되는 
인터넷 신문의 핵심적인 특성으로 인식되어 뉴스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는 하이퍼텍스트, 검색 목록, 토론 공간, 멀티미디어 다운로드와 같은 
요소들이 상호작용성의 속성을 보여준다(Bucy, 2003). 이러한 기능들은 
독자들로 하여금 뉴스 수용에 더욱 관여시키며 정보에 대한 접근을 
강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상호작용성은 ‚사람들이 뉴스에 더 가까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로서 정의되기도 한다(Brown, 2000, p. 
26). 이러한 의미의 상호작용성은 이용자들 간의 상호작용성과 구별해 
이용자와 매체 간 상호작용성으로 정의되기도 하는데, 이는 
커뮤니케이션의 방향성(direction of communication), 이용자의 
통제(user control), 시간(time)의 세 가지 하위 차원을 
가진다(McMillan & Hwang, 2002). 커뮤니케이션의 방향성은 
상호작용적 매체에서 메시지의 응답과 교환이 갖는 양방향성을 전제로 
한다. 또한 이용자의 통제는 전통적인 매체와 비교할 때 상호작용적 
매체에서 이용자가 정보를 선택적으로 탐색하고 수용할 수 있는 도구가 
더 많이 주어짐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시간과 관련해 상호작용적 
매체의 주요 관심사는 반응의 속도로서, 메시지가 전달 및 처리되는 
시간이 이용자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짐을 뜻한다. 본 연구에서 
상호작용성은 이용자의 통제 및 실시간 반응을 중심으로 하여, 뉴스 
이용자가 하이퍼텍스트를 기반으로 기사를 읽을 때 버튼을 클릭하며 
정보를 선택적으로 접할 수 있는가의 여부로 정의되었다. 
상호작용성의 정보 처리 효과는 정교화 가능성 모델(ELM)의 
관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정교화는 메시지와 관련해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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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게 사고하는 정도를 뜻하는데(Petty & Cacioppo, 1986), 이블랜드 
등(Eveland, Marton, & Seo, 2004)은 개인이 메시지를 접할 때 
인지적으로 에너지를 투입해 기억 속에 저장된 기존의 정보와 새로운 
정보를 연결하는 과정으로 정교화를 정의하면서, 이용자가 스스로 
정보를 선택하고 연결할 수 있는 상호작용적 매체가 정교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상호작용성은 이용자가 정보 획득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노력할 것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정보 처리에 
부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상호작용적 기능은 뉴스 이용자에게 
정보를 검색하거나 관련 정보를 연결하기 위해 더 많은 인지적 자원을 
요구함으로써 상당한 인지적  감정적 소모를 야기하므로 뉴스에 대한 
기억을 감소시키거나 웹사이트 및 뉴스의 질에 대해서도 부정적 평가를 
내릴 가능성을 간과할 수 없다(Sundar, 2000). 이러한 맥락에서 
부시(Bucy, 2003)는 상호작용성이 사람들을 매체 이용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고 즉각적인 반응을 유도하는 한편, 이용자로 
하여금 더 큰 혼란과 좌절을 느끼게 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상호작용성의 패러독스(interactivity paradox)‛로 명명한 바 있다.  
이와 같이 상호작용성에 따른 정보 처리 효과의 상반된 가능성은 네 
가지 이론적 요소들로 설명된다(Eveland & Dunwoody, 2001). 우선 
상호작용성의 주요 하위 차원인 이용자의 통제(user control)는 개인이 
정보를 수용하는 적합한 속도, 순서, 양을 스스로 결정함으로써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음을 뜻한다. 또한 상호작용적 매체의 정보 제시 
방식은 서로 관련된 정보들을 결합시켜 연상 네트워크를 작동시킨다는 
점에서 개별 정보들을 연결하고 조직하는 인간의 기억 구조 및 인지 
과정과 유사함을 뜻하는 구조 동형성(structure isomorphism)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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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작용성의 긍정적 효과를 뒷받침한다. 반면 상호작용적 매체는 
전반적인 정보원 속에서 정보의 위치를 파악하고 맥락을 이해하기 위한 
정신적 수고를 요구해 인지적 부하(cognitive load)를 증가시킬 수 있다. 
아울러 웹사이트에서 이용자가 정보를 탐색할 때 친숙하지 않은 
공간으로 이동하면서 인지적 차원의 길 잃음(disorientation)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특히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거나 이용자에게 지나친 
통제권을 제공하는 웹사이트는 검색 행동에 상당한 수고를 요구해 
오히려 정보 처리 효과가 감소될 수 있다. 
이용자의 통제와 구조 동형성의 개념에 근거해 인터넷 뉴스와 
인쇄된 뉴스의 학습 효과를 비교한 이블랜드와 던우디(Eveland & 
Dunwoody, 2002)는 상호작용성과 인지 정교화의 정적 관계를 밝혔다. 
예측된 바대로 웹 페이지 이용자가 인쇄 페이지 이용자보다 원하는 
정보를 선별적으로 이용하는 선택적 읽기(selective scanning) 및 인지 
정교화 정도가 높았다. 하지만 지식 획득은 인지 정교화와 정적 관계를 
나타내고 선택적 읽기와는 부적 관계를 보여, 상호작용성이 인지적으로 
정보 처리 동기 및 노력을 자극해 학습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지만 
동시에 필요한 정보를 선택하지 않을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학습 효과를 
저해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신문 기사가 아닌 게임이라는 맥락을 
이용했지만 리터펠드 등(Ritterfeld, Shen, Wang, Nocera, & Wong, 
2009)의 연구 역시 상호작용성의 학습 효과를 다뤘다는 점에서 참고할 
만 하다. 이들은 디지털 게임 환경에서 다양한 감각 접근 방식을 조합해 
콘텐츠를 제시하는 멀티모달리티(multimodality)와 이용자와 게임 환경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허용하는 상호작용성의 지식 습득 효과를 
검증했는데, 직접 게임에 참여함으로써 상호작용성을 경험한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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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게임 내용을 재생한 영상(replay)을 감상한 사람보다 더 많은 
지식을 습득하는 것으로 나타나 상호작용성이 학습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음을 보였다.  
앞서 언급한 멀티미디어 학습 인지 이론도 학습자가 이미 완성된 
자료를 공부하는 것보다 스스로 자료를 조직해보는 것이 인지적 관여를 
높이고 더 심화된 학습을 유도한다는 능동적 처리 가정(active 
processing assumption)을 통해 상호작용성의 교육적 가능성을 
설명한다. 하지만 다수의 표현방식을 갖춘 상호작용적 멀티미디어 
환경에서는 인지적 부하가 야기되어 학습이 저해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Mayer & Moreno, 2003). 가령 모레노와 
벨디즈(2005)는 텍스트와 그래픽이 결합된 자료를 순서대로 보여주는 
경우와 실험 참여자들이 직접 순서를 맞춰야 하는 경우를 비교했을 때, 
전자에서 학습 내용에 대한 기억과 문제 해결이 더 긍정적이고 후자에서 
참여자들이 더 큰 어려움을 느꼈다고 보고했다. 보다 직접적으로, 
컴퓨터 기반의 학습 프로그램에서 서술형(narrative text)으로 표현된 
자료를 일반적인 텍스트 방식 혹은 하이퍼텍스트 방식으로 제시했을 
때의 인지적 부하와 학습 효과를 비교한 연구는 상호작용성의 부정적 
효과를 뒷받침한다(Zumbach & Mohraz, 2008). 즉, 서술형 자료에서 
버튼을 클릭하며 세부 정보를 확인해야 하는 하이퍼텍스트가 주어졌을 
때 학습자들의 인지적 부하가 증가하고 지식 습득이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아울러 상호작용성은 주어진 정보에 대한 객관적 이해뿐만 아니라 
정보와 관련된 주관적 평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본 
연구가 상호작용성을 조작한 방식과 유사한 선다 등(Sundar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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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의 연구를 참고할 만 한데, 이들은 특정 정치인의 정보와 정책 
입장을 소개하는 웹사이트에서 하이퍼링크 없이 모든 내용을 하나의 
페이지 내에 제시하는 조건(low-interactivity), 링크를 클릭하면 
페이지를 이동해 해당 내용을 제시하는 조건(medium-interactivity), 
링크를 클릭하면 하위 링크들을 제시하는 조건(high-interactivity)으로 
웹사이트의 상호작용성 수준을 달리 조작했다. 연구 결과, 상호작용성을 
중간 수준으로 조작했을 때 정치인에 대한 인상 평가와 정책 입장에 
대한 동의가 강화되었지만, 상호작용성을 높은 수준으로 조작할 경우 
오히려 반대의 결과를 야기해 상호작용성이 없는 조건과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 때 실험 참여자들은 세 가지 수준으로 조작된 
상호작용성의 차이를 지각했으나, 각 웹사이트의 정보성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다르지 않았고 주어진 사실적 정보들을 회상하는 능력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이진 않았다. 
요약하면 뉴스 웹사이트의 상호작용적 기능이 뉴스 이용자의 기사 
정보 처리에 미치는 영향은 상반된 가능성을 띠고 있다. 즉, 
상호작용성이 부여하는 이용자의 통제권은 개인이 스스로 정보를 
선택하고 읽게 함으로써 정보 처리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예상할 수 있다(상호작용성 무 < 유). 하지만 
실제로 상호작용성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인지 과부하나 길 잃음 현상을 
경험하게 될 경우 오히려 기사에 대한 몰입이 저해되고 정보 처리 
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반대의 관점도 
존재한다(상호작용성 무 > 유). 나아가 상호작용성이 기사 내용의 
정교화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기사 이해에는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거나, 실제 기사 내용의 이해에는 영향을 주지 못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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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들의 주관적 평가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이처럼 상충되는 이론적 가능성들을 고려해, 본 연구는 방향성을 
적시한 가설 대신 <연구 문제 2a-c>를 통해 상호작용성의 효과를 
검증하고자 했다. 
 
<연구 문제 2a-c> 뉴스 웹사이트의 상호작용성(무 vs. 유)에 따라 
기사 내용에 대한 (a) 정교화, (b) 이해 및 (c) 평가는 어떻게 
달라지는가? 
 
제 2 장 뉴스 이용자의 속성이 정보 처리에 미치는 효과 
 
1. 뉴스 이용자의 사전 지식  
 
앞서 살펴본 논의들에서 인포그래픽스의 두 가지 요소인 그래픽 및 
상호작용성에 대한 설명과 실증 연구 결과들이 일관되지 않았다는 점과 
관련, 본 연구는 이들 요소의 효과가 뉴스 이용자의 다양한 개인적 
속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을 고려했다. 메시지의 형식이 개인의 
인지적 매커니즘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예컨대 기사 내용을 텍스트 혹은 
그래픽으로 표현했을 때 개인에 따라 둘 중 정보를 더 잘 처리할 수 
있는 표현방식이 다르거나, 상호작용적 매체를 이용하는 경험이 상반될 
수 있다. 본 연구는 기사 수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뉴스 이용자의 
속성 중 사전 지식과 이슈 관여도에 주목했다. 이들 변인은 이중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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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모델(Dual-process model)에 입각한 선행 연구들에서 각각 정보 
처리 능력과 동기를 대표하는 요인으로 다루어져 왔다. 뉴스 수용의 
개인차를 밝히는 기존 연구들에서 두 변인의 영향은 이미 검증되어 
왔지만 본 연구는 뉴스 이용자의 사전 지식과 이슈 관여도가 정보 
처리에 미치는 주효과가 아닌, 앞서 살펴본 뉴스 표현방식 및 
상호작용성에 따른 정보 처리에 대한 두 개인차 변인의 조절효과를 
밝히는 데 초점을 두었다.  
먼저 정보 처리 능력을 대표하는 사전 지식은 일반적으로 정보를 
이해하고 기억하는 과정을 돕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정보 처리는 
인간의 인지 구조에서 작업 기억(working memory)과 장기 
기억(long-term memory) 간의 상호작용으로 볼 수 있는데, 작업 
기억은 제한된 정보량을 초과하면 정보 처리의 효율성이 감소되는 반면, 
장기 기억은 많은 양의 정보가 단일한 덩어리로 조직된 
스키마(schema)를 저장하고 있다(Kalyuga, Chandler, & Sweller, 
2001). 이 때 스키마는 인지적인 수고와 자원을 요구하는 통제 처리 
과정(controlled processing)이 아닌 자동 처리 과정(automatic 
processing)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작업 기억이 다수의 정보를 처리할 때 
경험하는 인지적 부하를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데, 사전 지식이 많다는 
것은 장기 기억 속에 잘 발달된 스키마가 존재함을 의미하고 정보 처리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인지적 자원을 동원한다는 것을 
의미한다(Kalyuga, 2007). 즉, 외부로부터 유입된 정보가 장기 기억 
속에 관련 있는 스키마를 작업 기억에 활성화시키면서 서로 연결될 때 
새로운 스키마가 만들어지고 지식이 습득된다(Kalyuga et al., 2001). 
뉴스 매체와 관련된 선행 연구들은 사전 지식이 뉴스 학습에 끼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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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인 영향을 확인해왔다. 가령 프라이스와 젤러(Price & Zaller, 
1993)는 이용자의 교육 수준, 정치 관련 사전 지식, 뉴스 매체 이용 
정도, 정치 관련 대화 정도에 따라 뉴스를 얼마나 잘 회상하는지 
비교했는데 매체 이용 정도와 상관없이 사전 지식은 뉴스 회상도를 가장 
강력하고 일관되게 예측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프라이스와 시칠(Price 
& Czilli, 1996)의 연구도 공공사안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매체 
이용 종류나 이용 정도와 상관없이 뉴스 내용을 인식하고 회상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일관된 연구 결과를 보여주었다. 양정애(2010) 역시 
공공 이슈를 다룬 뉴스를 읽는 이용자들이 사전 지식이 많다고 해서 
뉴스를 보는 시간이 증가하지 않으며 이용 시간과 지식 습득 간에도 
유의한 관계가 없지만, 사전 지식과 뉴스 학습 간에는 강한 정적 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결과는 사전 지식이 많은 사람이 관련 뉴스를 더 
많이 보기 때문에 학습 효과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같은 시간 동안 
뉴스를 보더라도 정보를 더 잘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들 선행 연구에서 사전 지식이 뉴스 수용에 
미치는 주효과에 주목한 것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사전 지식이 
인포그래픽스의 두 가지 요소인 표현방식과 상호작용성의 효과를 어떻게 
조절하는지를 보고자 한다.  
먼저 표현방식과 관련, 인지 부하 이론의 맥락에서 작업 기억은 
언어 정보와 시공간 정보를 독립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정보가 제시된 
방식이 한 개 이상일 경우 작업 기억의 용량이 증가된다(Baddeley, 
2003). 다수의 표현방식으로 정보가 제시되는 경우 뉴스 이용자들은 각 
표현방식의 속성을 연결지음으로써 본질적인 개념을 이해해야 하는데, 
이러한 처리 과정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상당한 인지적 부담을 느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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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만일 텍스트만으로 이루어진 기사에 비해 그래픽이 동반된 
기사가 더 많은 인지적 자원을 요구하고 정보 습득을 방해한다면, 
이러한 부정적 효과는 사전 지식이 적은 이용자에게서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사전 지식이 많은 사람은 기존에 알고 있는 정보에 의거하여 
그래픽에서 적절한 정보를 선택할 수 있고 기존 정보를 새로 습득된 
정보와 연결시킴으로써 주어진 정보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지만, 사전 
지식이 적은 사람은 관련 있는 정보와 그렇지 않은 정보를 구별하지 
못하고 그래픽의 표면적이고 부수적인 속성에만 주목할 수 있기 
때문이다(Braune & Foshay, 1983). 반면에 텍스트로만 제시된 
자료보다 그래픽이 추가된 자료를 이용할 때 사전 지식이 적은 사람의 
학습 성취도가 향상되고, 사전 지식이 많은 사람에게는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는 보고도 있다(김보은 ∙ 이예경, 2011). 단서 종합 이론이나 
이중 부호화 이론에서 주장하듯 시각적 요소가 부가적인 학습 단서를 
제공함으로써 메시지에 대한 이해 및 기억을 돕는다면 텍스트와 
그래픽의 결합은 사전 지식이 적은 사람에게 이로울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상호작용성 역시 뉴스 이용자의 사전 지식에 따라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전통적인 방식과 일치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보를 제시할 때 자동 정보 처리 과정을 작동시키는 스키마가 덜 
활성화될 수 있고(Zumbach & Mohra, 2008) 매체의 상호작용성 
수준이 높을 때 관련 요소들을 연결해야 하는 작업 기억에 인지적 
부하가 발생하지만, 뉴스 이용자의 사전 지식이 풍부하다면 상호작용적 
요소들이 하나의 스키마 내에서 처리됨으로써 인지적 부하가 감소될 수 
있다(Cook, 2006). 본 연구와 직결된 것은 아니지만 상호작용적 매체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경험을 탐색한 결과, 교육 수준이 높거나 정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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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가 높은 사람들의 경우 상호작용성에 따른 긍정적 반응을 보이는 
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서는 부정적 반응이 나타났다(Vorderer, 
Knobloch, & Schramm, 2001).  트레메인과 던우디(Tremayne & 
Dunwoody, 2001)가 밝혔듯, 웹사이트에서 링크를 선택하거나 추가 
정보를 검색하는 상호작용적 행동의 횟수가 많으면서 인지 정교화의 
수준이 높을 때 학습 효과가 증가하지만 이러한 관계가 인터넷을 이용한 
경험이 적을수록 약화되었다는 연구 결과는 이용자의 개인차에 따른 
상호작용성의 제한적인 효과를 뒷받침한다. 한편 사전 지식이 적은 
사람에게는 논리적으로 배열된 선형 텍스트가 유용한 반면, 사전 지식이 
많은 사람에게는 스스로 정보를 연결하는 방법이 유용하다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DeStefano & LeFevre, 2007), 반대로 사전 지식이 
많은 사람이 선형 텍스트에서 정보를 더 잘 이해하고, 사전 지식이 적은 
사람은 선형 텍스트와 하이퍼텍스트가 혼합된 조건에서 정보를 더 잘 
이해했다는 보고도 있다(Calisir & Gurel, 2003).  
이렇듯 정보 처리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인지적 능력으로서 사전 
지식이 풍부할 때 주어진 메시지를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메시지의 형식인 그래픽과 상호작용성에 따라 사전 지식이 어떤 
조절효과를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상반된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다. 특히 
매체 이용 경험이 적거나 인지적 능력이 제한된 이용자의 경우 
상호작용적 매체의 부작용을 더 크게 경험할 수 있다고 제기됨에 
따라(Eveland & Dunwoody, 2001), 사전 지식이 적은 사람에게서 
인포그래픽스의 효과가 양면적일 수 있다. 메시지와 동반되는 
그래픽이나 하이퍼링크 구조와 같은 주변 단서들이 해당 메시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사람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쳐 이해가 촉진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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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해되는 효과 역시 증폭될 수 있기 때문이다(DeStefano & LeFevre, 
2007). 요컨대 본 연구는 신문 기사의 표현방식 및 상호작용성이 기사 
내용에 대한 정교화, 이해 및 평가에 미치는 영향이 뉴스 이용자의 사전 
지식 수준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가에 대한 탐색으로서 다음과 같이 
<연구 문제 3a-c>를 설정했다.  
 
<연구 문제 3a-c> 뉴스 이용자의 사전 지식에 따라 표현방식 및 
상호작용성이 기사 내용의 (a) 정교화, (b) 이해 및 (c) 평가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2. 뉴스 이용자의 이슈 관여도  
 
인지적인 능력의 차원에서 사전 지식이 기사 수용에 영향을 미친다면, 
동기의 차원에서 이슈 관여도의 영향을 논의할 수 있다. 이슈 관여도란 
개인이 특정한 이슈에 대해 지각하는 중요성과 관련성의 정도를 
뜻한다(Petty & Cacioppo, 1979). 이슈 관여도와 관련된 개념으로서 
이슈 공중(issue publics: Converse, 1964)은 특정 이슈에 열렬한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로 구성된 다원적인 소수 집단을 지칭한다. 
사람들은 모든 이슈들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동기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자신의 가치관이나 정체성, 관심사에 따라 특정 이슈들에 관여하는 
정도가 달라진다(Krosnick & Telhami, 1995). 이 때 이슈 공중은 
자신과 관련 없는 이슈들도 다방면에 걸쳐 전반적으로 알고 있는 관심 
공중(attentive public: Almond, 1950)과 달리 자신의 관심사에 
해당하는 이슈들만 잘 알고 있는 전문가라고 볼 수 있다(Kim,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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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기사 수용과 관련, 이슈 공중은 관여도가 높아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슈와 관련된 뉴스로부터 학습하는 효과가 높은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Krosnick & Telhami, 1995), 
정교화 가능성 모델에서 이슈 관여도의 영향을 논의한 바에 의하면, 
관여도가 높은 사람은 중심 경로를 통해 정보를 처리하며 메시지를 
처리하고자 하는 동기가 크고 인지적 노력을 더 많이 기울임으로써 
정보를 더 분석적  체계적으로 처리하는 반면, 관여도가 낮은 사람은 
주변 경로를 통해 정보를 처리하며 상대적으로 인지적 노력을 적게 
기울이는 경향이 있다(Petty & Cacioppo, 1986). 이슈 관여도가 정보 
처리 과정 및 결과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 선행 연구들은 주로 관여도와 
메시지의 내용 간 상호작용을 살펴 보았는데 가령 메시지의 찬반 입장을 
달리했을 때 관여도가 낮은 사람은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관여도가 높은 사람은 자신의 입장과 같은 메시지에 찬성 의견을 많이 
생성하고 반대 의견은 적게 생성했으며 심지어 자신의 입장과 대립되는 
메시지에도 설득력이 강한 주장에는 찬성 의견을 더 많이 생성하며 
설득력이 약한 주장에는 반대 의견을 더 많이 생성했다(Petty & 
Cacioppo, 1979). 또한 메시지에 담긴 주장의 양과 질을 달리했을 때 
관여도가 높은 사람의 인지적 반응과 태도는 주장의 질에 따른 영향을 
받았지만, 관여도가 낮은 사람은 주장의 양이 많을 때 메시지에 더 많이 
동의하는 경향을 보였다(Petty & Cacioppo, 1984).  
이상의 선행 연구들이 메시지가 담고 있는 주장의 질이나 찬반 
입장과 같은 내용적 속성과 이슈 관여도와의 상호작용효과를 
살펴보았다면 본 연구는 메시지의 형식적 속성인 표현방식 및 
상호작용성와 관련해 이슈 관여도가 조절변인으로 작용하는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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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했다. 이슈 관여도가 높을수록 자신이 옹호하는 메시지에 
선택적으로 주목하고 그렇지 않은 메시지는 피하려는 경향이(Lavine, 
Borgida, & Sullivian, 2000) 해당 메시지가 다양한 방식으로 제시될 때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살펴보고자 했다. 우선 표현방식과 이슈 
관여도의 관계를 예측해보면 관여도가 높은 사람은 이미 뉴스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려는 동기가 형성되어있기 때문에 부차적인 정보가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슈 관여도가 낮은 사람은 
텍스트 기사에 그래픽이 결합될 때 뉴스에 주의를 더 기울이고 그 결과 
학습 효과가 높아질 수 있다. 이와 관련, 모영재(2011)는 텔레비전 
뉴스에서 그래픽의 유무와 이슈 관여도가 뉴스에 대한 주의, 기억,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면서 둘 간의 상호작용 없이 이슈 관여도의 
주효과만 발견했는데, 이러한 결과는 텔레비전 뉴스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일 수 있다는 점에서 신문 기사에 사용된 그래픽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이슈 관여도에 따라 상호작용성의 효과가 달라지는가의 문제는 
웹 매체 환경에서 이슈 공중이 더욱 적절한 개념으로 여겨지는 것과 
연결된다. 특정 이슈의 정보를 선택적으로 수용하려는 이슈 공중의 
특성이 상호작용성의 이점과 부합하기 때문이다(Kim, 2009). 실제로 
상호작용적 매체에서 이슈 공중으로 정의된 사람들은 일반 공중과 
비교할 때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슈의 정보를 선택하는 경향이 
높고 특정 영역의 지식(domian-specific knowlegde)을 더 많이 
습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Kim, 2009). 하지만 반대로 이슈 관여도가 
낮은 사람들에게 상호작용성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제기되었는데, 선다 등(Sundar, Hesser, Kalyanaraman, & Br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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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은 선거 후보자를 소개하는 웹사이트에서 상호작용성 수준이 
높을수록 정치에 무관심한(apathetic) 유권자들은 해당 정치인에게 갖는 
심리적 호의감이 증가한 반면, 정치에 정통한 사람들은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호의감이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다. 김은미 등(2008) 역시 
사람들에게 상품에 대한 정보가 담긴 웹 페이지를 보게 한 후 
상호작용성과 관여도가 인지적  정서적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했을 
때 정보 처리 및 인지 정교화에 있어서는 의미 있는 관계가 없었던 반면, 
상품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상호작용적 매체 이용 시 관여도가 낮은 
사람의 긍정적인 태도가 증가하고 관여도가 높은 사람의 긍정적인 
태도는 오히려 감소했다고 밝혔다. 상호작용성의 수준에 따라 관여도가 
높은 사람은 태도 변화가 완만한 반면, 관여도가 낮은 사람은 태도가 
민감하게 바뀐다는 점에서, 연구자들은 관여도가 낮을수록 상호작용성이 
주변적인 단서로 작용해 정보 자체에 대한 반응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보았다.  
요컨대 이슈 관여도는 개인의 인지적인 동기로서 작용해 관여도가 
높을수록 주어진 메시지에 대한 정보 처리 과정 및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선행 연구들에 의하면 이슈 관여도가 메시지의 내용에 따른 정보 
처리 효과를 조절할 수 있다는 점에 근거, 본 연구는 메시지의 형식인 
뉴스 제시 방식과 이슈 관여도의 결합 효과에 주목했다. 이에 대한 
상반된 결과를 예측해볼 수 있는데 메시지의 속성이 이슈 관여도가 낮은 
사람들의 정보 처리 동기를 자극하지 않는 반면, 이슈 관여도가 높은 
사람들은 정보를 더욱 능동적  적극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반대로 
이슈 관여도가 높은 사람들은 이미 메시지를 처리하려는 동기가 
높으므로 뉴스 제시 방식에 따른 정보 처리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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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기대되는 반면, 이슈 관여도가 낮은 독자들은 상대적으로 주변 
단서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예측을 토대로 본 연구는 
뉴스의 표현방식 및 상호작용성을 동시에 고려해 이슈 관여도가 어떤 
뉴스 제시 방식과 결합해 기사 정교화, 이해 및 평가를 달리하는지를 
알아보는 <연구 문제 4a-c>를 설정했다. 
 
<연구 문제 4a-c> 뉴스 이용자의 이슈 관여도에 따라 표현방식 및 
상호작용성이 기사 내용의 (a) 정교화, (b) 이해 및 (c) 평가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뉴스 이용자의 속성인 사전 지식과 이슈 
관여도의 조절효과를 검증함에 있어 사전 지식과 이슈 관여도의 
종합적인 효과를 살펴보았다. 가령 주어진 이슈를 잘 알고 있지만 
자신과 관련이 적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반대로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슈지만 아는 바가 적은 사람은 동일한 기사에 대해 다른 
인지적  정서적 반응을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전술했듯 사전 지식은 
개인의 정보 처리 능력으로, 이슈 관여도는 정보 처리 동기로 
개념화되어(Chaiken, 1980; Petty & Caccioppo, 1986), 주어진 
메시지에 관여도가 높을 때 인지적 동기가 강해짐에 따라 정보 처리 
과정에 대한 주의와 집중이 높아질 수 있으며, 많은 사전 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 정보를 이해하고 평가하는 능력이 높아질 수 있다. 정교화 
가능성 모델에 의하면 정보 처리 동기와 능력이 동시에 높은 경우 중심 
경로를 통해 정보를 처리하고, 둘 중 어느 한 요인이라도 부족한 경우 
주변 경로를 통해 정보를 처리하게 된다(Petty & Cacioppo,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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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메시지의 핵심 주장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능력과 동기의 정도에 
따라 주어진 정보에 의한 태도 변화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인지적 자원이 
부족할 경우 메시지가 아닌 단순한 단서에 의해 태도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Sundar et al., 1998). 이러한 맥락에서 뉴스의 표현방식과 뉴스 
웹사이트의 상호작용성은 주변적인 단서로 작용해 정보 처리 결과를 
달리할 수 있는데 사전 지식과 이슈 관여도가 둘 다 높은 사람은 
부수적인 형식적 속성과 상관없이 주어진 정보의 핵심을 판단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래픽이나 상호작용성에 따라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포그래픽스 기사 수용에서 
조절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사전 지식과 이슈 관여도의 상호 
관련성을 탐색하기 위해 <연구 문제 5a-c>를 추가하였다. 
 
<연구 문제 5a-c> 뉴스 이용자의 사전 지식 및 이슈 관여도에 
따라 표현방식 및 상호작용성이 기사 내용의 (a) 정교화, (b) 이해 
및 (c) 평가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지금까지 본 연구는 인포그래픽스의 두 가지 구성 요소인 뉴스의 
표현방식 및 뉴스 웹사이트의 상호작용성이 기사 정보 처리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해 뉴스 이용자의 두 가지 속성인 사전 지식 및 이슈 
관여도가 조절효과를 미칠 가능성을 검토했다. 2 장에 서술한 이론적 
논의 및 실증 연구들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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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이론적 논의 및 선행 연구 검토 







Severin (1967) 단서 종합 이론  
Paivio (1986) 이중 부호화 이론 
Mayer & Moreno (2003)  멀티미디어 학습 인지 이론 
Lang (2000) 제한 용량 모델 
Sweller (1988) 인지 부하 이론 
그래픽의 
긍정적 효과 
Moreno & Valdez (2005) 텍스트와 그래픽 결합 시 학습 기억도 증가 
Griffin & Stevenson (1996) 텍스트와 그래픽 결합 시 기사 회상도 증가  
Peterson (1983) 텍스트와 표/그래프 결합 시 기사 회상도 /평가 증가 
Sundar (2000) 텍스트에 이미지 결합 시 기사 회상도 증가 
그래픽의 
부정적 효과 
Willows (1978) 텍스트와 이미지 결합 시 단어 읽기 방해 






개념 및 차원 
Rafaeli (1988) 매개된 커뮤니케이션에서의 상호작용성 
Brown (2000) 뉴스 매체에서의 상호작용성 
McMillan & Hwang (2002) 커뮤니케이션의 방향성, 이용자의 통제, 시간 
상호작용성의 
정보 처리 
Eveland et al. (2004) 상호작용성과 인지 정교화의 정적 관계 
Sundar (2000) 상호작용성이 뉴스 수용에 미치는 부작용 
Bucy (2003) ‚상호작용성의 패러독스‛ 
Eveland & Dunwoody (2001) 이용자의 통제, 구조 동형성, 인지적 부하, 길 잃음  
상호작용성의 
긍정적 효과 
Eveland & Dunwoody (2002) 상호작용성에 따른 인지 정교화 및 지식 습득 증가 
Ritterfeld et al. (2009) 게임 환경에서 상호작용성의 긍정적 학습 효과 
상호작용성의 
부정적 효과 
Moreno & Valdez (2005) 멀티미디어와 상호작용성 결합 시 학습 저하 
Zumbach & Mohraz (2008) 텍스트에 상호작용성 추가 시 인지 부하 증가  













Kalyuga et al. (2001) 인지적 매커니즘 내 작업 기억과 장기 기억 
Kalyuga (2007) 사전 지식과 스키마의 관계 
사전 지식에  
따른 
정보 처리 
Price & Zaller (1993) 사전 지식이 많을 시 뉴스 회상도 증가 
Price & Czilli (1996) 사전 지식이 많을 시 뉴스 인식 및 회상도 증가 
양정애 (2010) 사전 지식이 많을 시 뉴스 학습 증가  
Baddeley (2003 표현방식에 따른 작업 기억의 인지 부하 
Zumbach & Mohra (2008) 상호작용성에 따른 스키마 활성화 감소  
Braune & Foshay (1983) 사전 지식 적을 시 주변 단서로부터의 영향 증가 
Cook (2006) 사전 지식 많을 시 상호작용성에 따른 인지 부하 감소 
사전 지식의 
조절효과 
김보은 ∙ 이예경 (2011) 사전 지식 적을 시 그래픽의 학습 효과 증가  
Vorderer et al.(2001) 교육 수준 낮을 시 상호작용성의 부정적 효과 
Tremayne & Dunwoody (2001) 인터넷 이용 적을 시 상호작용성의 효과 약화 
DeStefano & LeFevre (2007) 사전 지식 많을 시 하이퍼텍스트의 긍정적 효과 









Petty & Cacioppo (1979) 이슈 관여도의 개념 정의 
Converse (1964) 이슈 공중의 개념 정의 
Krosnick & Telhami (1995)  이슈 공중의 뉴스 학습 효과  
이슈 관여도 
에 따른  
정보 처리 
Petty & Cacioppo (1986) 정교화 가능성 모델 
Petty & Cacioppo (1979,  1984) 이슈 관여도와 메시지의 내용 간 상호작용 
Lavine et al. (2000) 이슈 관여도 높을 시 메시지에 대한 주목 증가 
이슈 관여도 
의 조절효과 
모영재 (2011)̀ 텔레비전 뉴스에서 의 그래픽과 이슈 관여도의 관계 
Kim (2009) 상호작용적 매체에서 이슈 공중의 지식 습득 증가 
Sundar et al. (1998) 관여도 낮을 시 상호작용성에 따른 호의감 증가 




제 3 장 연구 문제 
 
제 1 절 연구 문제  
 
본 연구는 인포그래픽스의 두 가지 구성 요소인 뉴스의 표현방식과 
상호작용성이 기사 정보 처리에 미치는 개별적인 효과와 두 요소가 
결합되는 효과를 확인하고, 이러한 효과가 뉴스 이용자의 사전 지식 및 
이슈 관여도에 의해 어떻게 조절되는지 검증하고자 했다. 이 때 뉴스 
제시 방식과 뉴스 이용자의 속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기사 처리 
결과로서, 정보 처리 과정인 정교화와 정보 처리 결과인 이해 및 평가를 
확인했다. 2장에서 언급한 연구 문제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뉴스를 표현하는 방식이 기사 정보 처리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연구 문제 1 a-c>를 설정했다. 구체적으로 텍스트와 
그래픽의 결합 여부에 따라 텍스트 기사, 그래픽 기사, 텍스트+그래픽 
기사 총 세 가지 표현방식 간에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지 밝히는 데 
초점을 두었다. 앞서 논의한 대로 텍스트에 그래픽이 추가됨에 따른 
상반된 가능성이 예측되므로 별도의 가설을 세우지 않았으며, 
그래픽으로만 표현된 기사를 비교 대상에 포함해 텍스트와 그래픽의 
결합에 따른 정보 처리 효과가 동일한 정보가 두 가지 방식을 통해 
중복으로 보여지는 반복 효과 때문인지, 텍스트로 전달되지 않은 
추가적인 정보가 그래픽을 통해 제시되기 때문인지를 확인하고자 했다. 
만약 그래픽으로만 표현된 기사가 텍스트만으로 표현된 기사에 비해 
뉴스 이용자의 정보 처리에 유의미한 차이를 가져온다면 이를 근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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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자체의 효과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 문제 1a-c> 뉴스의 표현방식(텍스트 vs. 그래픽 vs. 
텍스트+그래픽)에 따라 기사 내용에 대한 (a) 정교화, (b) 이해 
및 (c) 평가는 어떻게 달라지는가? 
 
 다음으로 상호작용성의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 문제 2 a-c>를 
설정했다. 상호작용성의 하위 차원인 선택성은 뉴스 이용자들이 
개인에게 적합한 정보 수용 조건을 조성하게끔 함으로써 정보 처리 
과정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게끔 유도할 수 있다. 반면 실제로 
상호작용적 기능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하이퍼링크를 클릭하며 웹 공간을 
이동할 때 오히려 기사 내용에 대한 몰입이 저해될 수 있고 정보 처리 
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와 같이 그래픽과 마찬가지로 
상호작용성이 인지적 반응에 미치는 영향 역시 항상 일관되지 않음을 
고려, 본 연구는 <연구 문제 1a-c>에서 다룬 텍스트 기사, 그래픽 기사, 
텍스트+그래픽 기사에 상호작용성이 있는 조건을 각각 추가해 정보 
처리 효과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연구 문제 2 a-c> 뉴스 웹사이트의 상호작용성(무 vs. 유)에 따라 
기사 내용에 대한 (a)정교화, (b)이해 (c)평가는 어떻게 달라지는가? 
 
한편 <연구 문제 1a-c> 및 <연구 문제 2a-c>가 검증하는 뉴스 
제시 방식의 영향에 대해 뉴스 이용자 속성의 조절효과를 탐색하는 연구 
문제들을 설정했다. 그 중 <연구 문제 3a-c>는 사전 지식의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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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하는 것으로, 본 연구는 전통적인 인쇄 신문 환경에서 기사 수용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는 사전 지식이 인포그래픽스의 효과를 조절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했다. 사전 지식은 정보를 처리하는 인지적인 
능력과 밀접한 요인으로서, 사전 지식이 풍부한 경우 뉴스 제시 방식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지 않지만, 사전 지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경우 
주변적인 단서에 호의적으로 반응해 메시지 처리에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혹은 특정 뉴스 제시 방식이 사전 지식이 풍부한 
사람의 정보 처리에만 유용한 반면,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그다지 
도움을 주지 못하다거나 심지어는 이를 방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예측도 가능하다. 
 
<연구 문제 3 a-c> 뉴스 이용자의 사전 지식에 따라 표현방식 및 
상호작용성에 따른 기사 내용의 (a) 정교화, (b) 이해 (c) 평가는 
어떻게 달라지는가? 
 
마찬가지로 <연구 문제 4 a-c>는 뉴스 이용자의 이슈 관여도에 
따라 뉴스 제시 방식의 효과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지에 주목했다. 
이슈 관여도는 정보 처리 과정 및 결과를 달리하는 인지적 동기와 
관련된 변인으로서, 관여도가 높을수록 주어진 메시지를 주의 깊게 
처리하는 경향이 있지만, 메시지가 어떻게 제시되었는가에 따라서는 
상반된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 가령 이슈 관여도가 높은 사람은 이미 
메시지를 처리하려는 동기가 높으므로 뉴스 제시 방식에 따른 정보 처리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기대되는 반면, 이슈 관여도가 낮은 
사람은 메시지가 아닌 주변적인 단서에 따라 반응이 달라질 수 있다. 
38 
반대로 페티와 카치오포(1979, 1984, 1986)의 연구들이 보여주었듯 
메시지의 내용적 속성에 따라 이슈 관여도가 높은 사람의 반응만 
달라지는 경향이 메시지의 형식적 속성과 관련해서도 적용될 수 있다.  
 
<연구 문제 4a-c> 뉴스 이용자의 이슈 관여도에 따라 표현방식 및 
상호작용성이 기사 내용의 (a) 정교화, (b) 이해 및 (c) 평가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마지막으로 정보 처리에 영향을 끼치는 인지적 능력 및 동기가 
상호작용효과를 나타낼 가능성을 고려해 사전 지식과 이슈 관여도의 
조절효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연구 문제 5a-c>를 설정했다.  
구체적으로 사전 지식과 이슈 관여도가 동시에 높은 경우, 둘 중 한 
가지만 높은 경우, 둘 다 낮은 경우 기사 내용에 대한 정교화, 이해 및 
평가가 어떻게 다른지 비교함으로써 뉴스 이용자들의 다양한 개인적 
속성에 따른 정보 처리 양상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사전 
지식과 이슈 관여도가 모두 높은 사람은 메시지의 형식과 상관없이 
주어진 메시지의 핵심을 체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사람은 주변적인 단서에 따라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다.  
 
<연구 문제 5a-c> 뉴스 이용자의 사전 지식 및 이슈 관여도에 
따라 표현방식 및 상호작용성이 기사 내용의 (a) 정교화, (b) 이해 




제 2 절 연구 모형 
 
앞서 제시한 연구 문제들을 통해 본 연구가 검증하고자 하는 연구 
모형을 [그림 2]와 같이 설정했다. 화살표 ①은 인터넷 신문 기사의 
뉴스 제시 방식인 인포그래픽스의 두 가지 구성 요소, 즉 표현방식 및 
상호작용성이 기사 정보 처리에 미치는 개별적인 효과와 상호작용효과를 
검증한다(<연구 문제 1 a-c>, <연구 문제 2 a-c>). 또한 화살표 ②는 
표현방식 및 상호작용성이 기사 정보 처리에 미치는 영향에 작용하는 
뉴스 이용자의 사전 지식 및 이슈 관여도의 조절효과를 검증한다(<연구 












[그림 2] 연구 모형 
② 
기사 정보 처리 뉴스 제시 방식 
뉴스 웹사이트의 상호작용성 
(무 vs. 유) 
뉴스의 표현방식 
(텍스트 vs .그래픽 vs. 텍스트+그래픽) 
기사 정교화 (과정) 
기사 이해 (객관적 결과)  
기사 평가 (주관적 결과) 












제 4 장 연구 방법 
 
제 1 절 실험 개요 
 
1. 실험 참여자 
 
본 연구의 실험은 온라인 리서치 회사의 응답자 패널에 가입한 사람들 
중 안내 이메일을 받고 실험 웹사이트에 접속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총 360명의 실험 참여자들 중 남성이 175명, 여성이 
185명이었고 연령은 20대(21.1%), 30대(30.6%), 40대(28.6%), 
50대(19.7%)로, 가능한 한 각 실험 조건 별로 균등하게 
배치하였다(연령 M = 38.31, SD = 10.39). 실험 집단 별 참여자 
구성은 [표 2]와 같다. 
 
[표 2] 실험 집단 별 참여자 구성 




텍스트 60 27 33 39.43 
(+) 상호작용성 60 29 31 37.32 
그래픽 60 27 33 39.77 
(+) 상호작용성 60 32 28 37.70 
텍스트+그래픽 60 30 30 38.78 
(+) 상호작용성 60 30 30 36.85 




2. 실험 절차 
 
본 연구의 실험은 2013년 4월 30일부터 5월 11일까지 12일 간 웹 
기반 실험으로 수행되었다. 실험 안내 이메일을 받고 참여 의사를 밝힌 
참여자들은 개별 컴퓨터 화면을 통해 주어진 인터넷 신문 기사를 본 후 
웹 상에서 바로 설문에 응답했다. 본 연구가 확인하고자 하는 기사 정보 
처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들을 측정하기 위해 기사를 보기 전 
실험 참여자들은 인구통계학적 특성, 뉴스 매체 이용 빈도, 기사가 
다루는 이슈에 대한 사전 지식과 이슈 관여도를 측정하는 질문에 
응답했다. 기사를 읽은 후 실험 참여자들은 기사를 읽는 동안 떠오른 
생각을 최대 10개까지 자유롭게 기술하고, 기사 내용에 대한 객관적 
이해도를 묻는 질문과 기사 내용의 정보성을 평가하는 질문에 응답했다.  
 
3. 실험물 제작 
 
실험에 사용된 웹사이트는 실제로 뉴스 이용자들이 많이 방문하는 국내 
포털 사이트의 레이아웃을 이용해 제작되었다. 실험물로 사용된 신문 
기사는 2013년 4월 15일(월)자 중앙일보 경제 기사(‚빈곤 중산층 
늘어난 한국, 데워지는 물 속의 개구리‛)를 재가공한 것으로, 
맥킨지(McKinsey)가 발표한 ‚제 2차 한국보고서 신성장공식‛의 내용 
중 중산층 재무 문제와 대기업의 성장 문제에 관한 분석 내용을 
다루었다. 해당 기사를 선택한 이유는 정보의 시각화 측면에서 다양한 
형태의 그래프가 사용되었고, 내용면에서도 실험 수행 시점에 시의성이 
현저히 높지 않으며 특정 집단의 이슈 관여도가 너무 높거나 낮지 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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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상호작용성이 없는 조건의 텍스트 기사는 본문 내용과 통계 수치를 
문장으로만 제시했고([그림 3-1] 참조), 그래픽 기사는 본문 내용을 몇 
개의 문장으로 요약하고 통계 수치를 그래프로 제시했으며([그림 4-1] 
참조), 이 두 가지 유형을 혼합해 텍스트+그래픽 기사를 
제작했다([그림 5-1] 참조). 한편 상호작용성이 있는 조건의 기사는 
각각 상호작용성이 없는 조건에서의 기사 형식과 동일하되, 실험 
참여자들의 클릭에 따라 기사 내용이 선택적으로 보여지도록 만들었다. 
즉, 상호작용성이 있는 조건의 텍스트 기사는 ‘기사 더 보기’ 링크를 
클릭할 때 통계 수치가 적힌 문장을 제시했고([그림 3-2] 참조), 
그래픽 기사는 서로 관련 있는 그래프들을 하나로 구성해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그래프를 제시했으며([그림 4-2] 참조), 이 두 가지 
유형을 혼합해 텍스트+그래픽 기사를 제작했다([그림 5-2] 참조). 각 
조건 간 제공되는 정보의 양이나 내용에 차이가 없도록 하기 위해 





[그림 3-1] 텍스트 기사(상호작용성 무) 
 
 








[그림 5-1] 텍스트+그래픽 기사 
(상호작용성 무) 
[그림 5-2] 텍스트+그래픽 기사 
(상호작용성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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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실험 참여자들에게 신문 기사를 제시하기 전 이들의 정교화, 
이해 및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별과 연령 외에 교육 수준과 
뉴스 매체 이용 정도를 측정했다. 각 실험 집단 별로 교육 수준(1 = 
초졸 이하, 2 = 중졸, 3 = 고졸, 4 = 대학교졸, 5 = 대학원졸; M = 3.89, 
SD = .54)과 주중 평균 인터넷 뉴스 이용 정도(M = 72.43분, SD = 




본 연구에서 사전 지식은 기사가 다루는 이슈에 대해 개인이 기존에 
가진 객관적인 지식 수준으로 정의되었다. 실험물의 내용이 경제 문제에 
관한 것이므로 실험 참여자들이 경제 분야에 대해 아는 정도를 측정하는 
다섯 가지 객관식 질문(‚2013년 1/4분기 고용률이 전년에 비해 가장 
많이 하락한 연령층은 무엇입니까?‛,‚취업난 및 경제난으로 힘든 청년 
세대를 뜻하는 신조어가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새 정부가 재정 
확충을 위해 신설을 추진하여 논란이 된 세금은 무엇입니까?‛,‚새 
정부가 발표한 2013년 경제정책 방향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소득의 대부분을 전세금에 지출하여 빈곤하게 사는 
사람들’을 뜻하는 신조어는 무엇입니까?‛)을 제시하고 정답을 맞힌 
개수를 사전 지식 점수로 삼았다(M = 1.95, SD =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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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슈 관여도는 기사가 다루는 이슈에 대해 개인이 지각하는 
중요성 혹은 관심의 수준으로 정의되었다. 이는 실험 참여자들이 경제 
문제에 대해 지각하는 관련성(‚귀하는 경제 문제가 본인과 얼마나 
개인적으로 관련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요성(‚귀하는 경제 
문제가 본인에게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관심도(‚귀하는 
우리 사회의 경제 문제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를 
5점 척도로 측정하고, 응답의 평균값을 이슈 관여도 점수로 사용했다(1 
= 전혀 그렇지 않다, 5 = 매우 그렇다; α = .80, M = 4.10, SD 




본 연구는 실험 참여자들이 신문 기사를 읽은 후의 반응을 총 세 가지로 
살펴보았다. 먼저 정보 처리 과정을 확인하고자 참여자들이 기사 내용을 
정교화하는 수준을 측정했다. 기사 정교화는 주어진 기사를 읽으면서 
기사 내용과 관련된(relevant) 생각을 얼마나 많이 생성하는지로 
정의되었다. 이를 측정하기 위해 카시오포와 페티(Cacioppo & Petty, 
1981)의 생각 기술(thought listing) 기법을 이용해 실험 참여자들로 
하여금 기사를 읽으면서 떠올랐던 생각을 최대 10개까지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했다. 이 중 기사 내용과 관련된 생각의 개수를 2명의 
코더가 독립적으로 집계하고 평균값을 구해 기사 정교화 점수로 
사용했다(Cohen's Kappa = .89, M = 3.36, SD = 2.32).  
다음으로 실험 조건이 정보 처리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참여자들이 기사 내용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정도를 측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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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이해도는 주어진 기사를 읽은 후 기사 내용을 얼마나 정확히 알고 
있는지로 정의되었다. 이는 패스터낵과 유트(Pasternack & Utt, 1990), 
신명희(2005) 등의 연구 방법을 차용, 실험 참여자들에게 기사 내용 중 
통계 수치에 관한 다섯 가지 객관식 문제를 제시하고 정답을 맞힌 
개수를 기사 이해도 점수로 사용했다(M = 1.82, SD = 1.13).  
마지막으로 인지적 효과 외에 실험 조건이 기사 내용을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측정했다. 기사 평가는 주어진 
기사가 얼마나 유익한 정보를 준다고 판단하는지로 정의되었다. 이는 
부시(2003)의 척도를 차용, 실험 참여자들에게 기사의 
정보성(informativeness)을 평가하는 ‚심층적이다‛, ‚유용하다‛, 
‚필요한 정보를 준다‛, ‚나와 관련 있다‛의 네 가지 문항을 
제시하고 5점 척도로 된 응답의 평균값을 기사 평가 점수로 사용했다(1 
= 전혀 그렇지 않다, 5 = 매우 그렇다; Cronbach’s alpha = .72, M = 
3.18, SD =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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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 결과 
 
제 1 절 기술 통계치 및 상관관계 검증 
 
본 연구는 뉴스 제시 방식(표현방식  상호작용성)이 기사 정보 
처리(정교화  이해  평가)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한 뉴스 이용자 
속성(사전 지식  이슈 관여도)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조절회귀분석(moderated regression analysis: West, Aiken, & Krull, 
1996)을 실시했다. 이를 위해 총 다섯 단계에 걸친 위계적 
다중회귀분석(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모형을 
설계하고 각 단계에 주효과변인 및 상호작용변인을 투입했다. 1단계에는 
교육 수준과 인터넷 뉴스 이용 정도를 통제변인으로 투입하고, 
2단계에는 가변수(dummy variable)로 코딩한 표현방식(그래픽, 
텍스트+그래픽), 상호작용성, 사전 지식, 이슈 관여도를 투입했다. 이후 
단계들에는 주효과변인들의 곱으로 이뤄진 이원∙삼원∙사원 
상호작용변인을 각각 추가했다. 이 때 상호작용변인의 경우 뚜렷한 
이론적 근거에 기반하여 가설이 제시된 것이 아니라 탐색적 목적으로 
투입된 것이므로, 각 단계에서 추가로 설명되는 변량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개별 변인이 없는 경우 해당 단계를 
제외한 축소모형(reduced model)을 최종적으로 검증했다.① 유의한 
                                           
① 세 가지 종속변인에 대해 실시한 조절회귀분석에서 R 제곱 변화량(ΔR2)은 
다음과 같다. (1) 기사 정교화: 4단계(ΔR2 = .01 ΔF = .61, p = .75), 5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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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난 경우 추가적으로 단순 기울기 검증(simple 
slope analysis: Aiken & West, 1991)을 실시하여 그 패턴을 정확히 
이해하고자 했다. 연구 문제를 검증하기 전에 주요 변인들의 기술 
통계치([표 3] 참조)와 상관관계([표 4] 참조)를 확인했다. 
 
[표 3] 주요 변인들의 기술 통계치 
 
[표 4] 주요 변인들의 상관관계 
변인 1 2 3 4 5 6 
1 교육 수준       
2 인터넷 뉴스 이용 -.03      
3 사전 지식 .03 .04     
4 이슈 관여도 .12* .08 .07    
5 기사 정교화 .08 -.09 .09 .21**   
6 기사 이해 .10 -.03 .16** .03 .12*  
7 기사 평가 .04 -.04 .09 .30** .25** .08 
 
  
                                                                                                           
(ΔR2 = .01 ΔF = 1.12, p = .33) (2) 기사 이해: 4단계(ΔR2 = .00, ΔF 
= .15, p = .99), 5단계(ΔR2 = .00, ΔF = .16, p = .85) (3) 기사 평가: 5단계
(ΔR2 = .00, ΔF = .17, p = .84)  
기사 유형 
정교화 이해 평가 
M SD M SD M SD 
텍스트  3.46 2.42 2.07 1.23 3.37 .57 
(+) 상호작용성 2.87 1.94 1.57 1.09 3.36 .58 
그래픽 3.43 2.48 1.73 1.01 3.40 .55 
(+) 상호작용성 3.23 2.16 1.92 1.12 3.23 .67 
텍스트+그래픽 3.53 2.44 1.90 1.10 3.34 .62 
(+) 상호작용성 3.67 2.46 1.72 1.21 3.29 .63 
계 3.36 2.32 1.82 1.13 3.33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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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 문제 검증 
 
1. 기사 정교화 
 
먼저 표현방식과 상호작용성이 기사 정교화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한 
뉴스 이용자의 사전 지식 및 이슈 관여도의 조절효과를 검증하는 
조절회귀분석을 실시했다([표 5] 참조). <연구 문제 1a>와 관련, 
표현방식이 기사 정교화에 미치는 주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텍스트 
기사(M = 3.16, SD = 2.21)를 본 집단은 그래픽 기사를 본 집단(M = 
3.33, SD = 2.32)과 비교할 때 정교화 수준에 차이가 없었고(b = -.07, 
p = .86), 텍스트+그래픽 기사(M = 3.60, SD = 2.44)를 본 집단과도 
정교화 수준에 차이가 없었다(b = .14, p = .72). 
또한 <연구 문제 2a>와 관련, 상호작용성이 기사 정교화에 미치는 
주효과 역시 유의하지 않았다(b = -.73, p = .07).  상호작용성이 있는 
기사를 본 집단(M = 3.25, SD = 2.21)과 상호작용성이 없는 기사를 본 
집단(M = 3.47, SD = 2.43) 간 정교화 수준이 다르지 않았다. 각 
표현방식 별로 살펴보면 텍스트 기사에서 상호작용성이 없는 조건(M = 
3.46, SD = 2.42)과 있는 조건(M = 2.87, SD = 1.94)의 정교화 
수준에 차이가 없었고, 그래픽 기사에서도 상호작용성이 없는 조건(M = 
3.43, SD = 2.48)과 있는 조건(M = 3.23, SD = 2.16)의 정교화 
수준이 다르지 않았으며, 마찬가지로 텍스트+그래픽 기사에서 
상호작용성이 없는 조건(M = 3.53, SD = 2.44)과 있는 조건(M = 3.67, 
SD = 2.46)의 정교화 수준에도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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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교육 수준 .32 .22 .16 
인터넷 뉴스 이용 .00 .00* .00** 
그래픽(G)  .16 -.07 
텍스트+그래픽(TG)  .52 .14 
상호작용성(IT)  -.24 -.73 
사전 지식(PK)  .17 .44 
이슈 관여도(IV)  .71*** -.01 
G x IT   .42 
TG x IT   .78 
G x PK   -.61* 
TG x PK   -.18 
G x IV   .18 
TG x IV   1.14** 
IT x PK   -.07 
IT x IV   .62 
PK x IV   .53** 
G x IT x PK    
TG x IT x PK    
G x IT x IV    
TG x IT x IV    
G x PK x IV    
TG x PK x IV    
IT x PK x IV    
R2  .01 .08*** .14*** 
ΔR 2    .06*** .06**  
* p < .05, ** p < .01, *** p < .001  
그래픽(G) (0 = 텍스트, 1 = 그래픽) 
텍스트+그래픽(TG) (0 = 텍스트, 1 = 텍스트+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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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연구 문제 3a>와 관련, 사전 지식은 표현방식(텍스트 vs. 
그래픽)에 따른 기사 정교화에 유의한 조절효과를 미쳤다(b = -.61, p 
= .03, [그림 6] 참조). 그래픽 기사를 읽은 집단은 사전 지식 수준에 
따라 정교화 수준에 차이가 없었지만(b = -.06, p = .78), 텍스트 
기사를 읽은 집단은 사전 지식이 많을수록 기사 내용과 관련된 생각을 
더 많이 했다(b = .52, p = .04). 한편 사전 지식이 적은 집단(M - 
1SD)과 많은 집단(M + 1SD)을 구분해 표현방식에 따른 정교화 수준을 
비교한 결과, 사전 지식이 적은 집단은 텍스트 기사와 그래픽 
기사에서의 정교화 수준에 차이가 없었고(b = .59, p = .24), 사전 
지식이 많은 집단도 텍스트 기사와 그래픽 기사에서의 정교화 수준에 
차이가 없었다(b = -.73, p = .15). 
마찬가지로 [연구 문제 4a]와 관련, 이슈 관여도가 표현방식(텍스트 
vs. 텍스트+그래픽)에 따른 기사 정교화에 유의한 조절효과를 미쳤다(b 
= 1.14, p = .01, [그림 7] 참조). 텍스트 기사에서는 이슈 관여도에 
따라 정교화 차이가 없었던 반면(b = -.17, p = .69), 텍스트+그래픽 
기사에서는 이슈 관여도가 높을수록 정교화 수준이 높아지는 경향이 
제한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b = .91, p = .08). 한편 이슈 관여도가 
낮은 집단(M - 1SD)과 높은 집단(M + 1SD)을 구분해 표현방식에 
따른 정교화 수준을 비교한 결과, 텍스트에 그래픽이 추가될 때 
관여도가 낮은 집단은 정교화 수준이 달라지지 않았으나(b = -.64, p 
= .20), 관여도가 높은 집단은 정교화 수준이 높아지는 경향을 














아울러 사전 지식과 이슈 관여도의 상호작용효과를 검증한 <연구 
문제 5a>에서는 기사 정교화에 있어 두 변인 간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했다(b = .53, p = .003, [그림 8] 참조). 이슈 관여도가 낮은 
집단은 사전 지식 수준에 따라 정교화 수준에 차이가 없었지만(b = .07, 
p = .78), 이슈 관여도가 높은 집단은 사전 지식이 많을수록 기사 
내용과 관련된 생각을 더 많이 했다(b = .80, p = .002). 이를 사전 
지식 기준으로 살펴보면 사전 지식이 적은 집단은 이슈 관여도가 
높을수록 정교화 수준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고(b = -.72, p = .07), 사전 지식이 많은 집단은 이슈 
관여도 수준에 따라 정교화 수준에 차이가 없었다(b = .42, p = .26). 
 
2. 기사 이해 
 
다음으로 뉴스 제시 방식이 기사 내용을 이해하는 데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한 뉴스 이용자의 사전 지식 및 이슈 관여도의 조절효과를 
검증하는 조절회귀분석을 실시했다([표 6] 참조). 먼저 <연구 문제 
1b>와 관련, 표현방식이 기사 이해에 미치는 주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텍스트 기사를 읽은 집단(M = 1.82, SD = 1.19)의 이해도는 그래픽 
기사를 읽은 집단(M = 1.83, SD = 1.07)의 이해도와 다르지 않았고(b 
= -.31, p = .12), 텍스트+그래픽 기사를 읽은 집단(M = 1.81, SD = 





[그림 8] 사전 지식과 이슈 관여도 간 상호작용효과(기사 정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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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기사 이해에 대한 위계적 다중회귀분석 결과 
 
  
 이해(b)  
 
1 2 3  
교육 수준 .20 .19 .20 
인터넷 뉴스 이용 .00 .00 .00 
그래픽(G)   .00 -.31 
텍스트+그래픽(TG)   .01 -.13 
상호작용성(IT)  -.17 -.49* 
사전 지식(PK)  .17** -.09 
이슈 관여도(IV)  .01 .06 
G x IT   .67* 
TG x IT   .29 
G x PK   -.03 
TG x PK   .14 
G x IV   -.15 
TG x IV   -.02 
IT x PK   .44*** 
IT x IV   -.08 
PK x IV   .00 
G x IT x PK    
TG x IT x PK    
G x IT x IV    
TG x IT x IV    
G x PK x IV    
TG x PK x IV    
IT x PK x IV    
R2  .01 .04* .11** 
ΔR 2  
 
.03* .07**  
* p < .05, ** p < .01, *** p < .001  
그래픽(G) (0 = 텍스트, 1 = 그래픽) 
텍스트+그래픽(TG) (0 = 텍스트, 1 = 텍스트+그래픽)  
  
59 
<연구 문제 2b>와 관련, 상호작용성이 있는 기사(M = 1.73, SD = 
1.15)보다 없는 기사(M = 1.90, SD = 1.12)에서 이해도가 높았으나(b 
= -.49, p = .02), 이러한 주효과는 상호작용의 맥락에서 논의되어야 
하겠다. 표현방식(텍스트 vs. 그래픽)과 상호작용성 간 결합 효과에서(b 
= .67, p = .02, [그림 9] 참조), 텍스트 기사는 상호작용성이 없을 
때(M = 2.07, SD = 1.23)보다 있을 때(M = 1.57, SD = 1.09) 
이해도가 감소한 반면(b = -.58, p = .01), 그래픽 기사는 상호작용성이 
없는 조건(M = 1.73, SD = 1.01)과 있는 조건(M = 1.92, SD = 
1.12)의 차이가 없었다(b = .05, p = .76). 즉, 상호작용성이 없을 때 
두 표현방식 간 이해도에 차이가 없었으나(b = -.31, p = .12), 
상호작용성이 있을 때 텍스트 기사보다 그래픽 기사의 이해도가 높은 
경향이 제한적으로 유의했다(b = .36, p = .08).  
한편 <연구 문제 3b>와 관련, 사전 지식은 상호작용성에 따른 기사 
이해에 유의한 조절효과를 보였다(b = .44, p < .001, [그림 10] 참조). 
상호작용성이 없는 기사에서는 사전 지식에 따른 차이가 없었지만(b = 
-.09, p = .40), 상호작용성이 있는 기사에서는 사전 지식이 많을수록 
이해도가 높았다(b = .34, p = .003). 또한 사전 지식이 적은 집단은 
상호작용성이 추가될 때 이해도가 낮아졌으나(b = -.96, p < .001), 
사전 지식이 많은 집단은 상호작용성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b = -.02, 
p = .94). 아울러 주효과변인만 투입된 단계에서는 사전 지식의 
주효과도 나타났으나(b = .17, p = .002), 상호작용변인이 투입되었을 
때 더 이상 유의하지 않았다. 한편 이슈 관여도가 기사 이해에 미치는 
조절효과(<연구 문제 4b>)나 사전 지식과 이슈 관여도의 결합 효과는 













3. 기사 평가 
 
마지막으로 뉴스 제시 방식이 기사 내용의 정보성을 평가하는 데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한 뉴스 이용자의 사전 지식 및 이슈 관여도의 
조절효과를 검증하는 조절회귀분석을 실시했다([표 7] 참조). 먼저 
<연구 문제 1c>와 관련, 표현방식이 기사 평가에 미치는 주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텍스트 기사를 읽은 집단(M = 3.36, SD = .57)은 
그래픽 기사를 읽은 집단(M = 3.32, SD = .61)과 비교할 때 기사 
내용을 평가하는 데 차이가 없었으며(b = .05, p = .62), 텍스트+그래픽 
기사를 읽은 집단(M = 3.32, SD = .62)과도 기사 평가에 차이가 
없었다(b = .01, p = .94). 
또한 <연구 문제 2c>와 관련, 상호작용성이 기사 평가에 미치는 
효과도 유의하지 않았다(b = .03, p = .81). 상호작용성이 있는 기사를 
읽은 집단(M = 3.29, SD = .62)과 상호작용성이 없는 기사를 읽은 
집단(M = 3.37, SD = .58)은 기사의 정보성을 평가하는 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각 표현방식에 따라 살펴보면, 텍스트 기사에서 
상호작용성이 없는 조건(M = 3.37, SD = .57)과 있는 조건(M = 3.36, 
SD = .58)의 평가에 차이가 없었고, 그래픽 기사에서도 상호작용성이 
없는 조건(M = 3.40, SD = .55)과 있는 조건(M = 3.23, SD = .67)의 
평가가 다르지 않았으며, 마찬가지로 텍스트+그래픽 기사에서도 
상호작용성이 없는 조건(M = 3.34, SD = .62)과 있는 조건(M = 3.29, 









1 2 3 4 
교육 수준 .04 .00 .00 -.02 
인터넷 뉴스 이용 .00 .00 .00 .00 
그래픽(G)  -.05 .05 .05 
텍스트+그래픽(TG)  -.03 .00 .01 
상호작용성(IT)  -.08 -.01 .03 
사전 지식(PK)  .04 .06 .17* 
이슈 관여도(IV)  .26*** .43*** .50*** 
G x IT   -.17 -.21 
TG x IT   -.05 -.09 
G x PK   -.03 -.24* 
TG x PK   -.03 -.18 
G x IV   -.14 -.21 
TG x IV   .02 -.08 
IT x PK   .01 -.24* 
IT x IV   -.26** -.33* 
PK x IV   .05 -.12 
G x IT x PK    .38** 
TG x IT x PK    .31* 
G x IT x IV    .06 
TG x IT x IV    .11 
G x PK x IV    .28* 
TG x PK x IV    .14 
IT x PK x IV    .03 
R2  .00 .10*** .14*** .17*** 
ΔR 2   .10*** .03 .04 
* p < .05, ** p < .01, *** p < .001  
그래픽(G) (0 = 텍스트, 1 = 그래픽) 




한편 <연구 문제 3c>와 관련, 두 실험 조건과 사전 지식이 결합해 
기사 평가에 미치는 삼원상호작용효과가 유의했다. 먼저 
표현방식(텍스트 vs. 그래픽)과 상호작용성(무 vs. 유)의 결합 
효과에서(b = .38, p = .01), 상호작용성이 없는 텍스트 기사에서만 
사전 지식이 기사 평가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했다(b = .20, p = .01, 
[그림 11]의 상단 그래프 참조). 또한 표현방식(텍스트 vs. 
텍스트+그래픽)과 상호작용성(무 vs. 유)의 결합 효과에서도(b = .31, 
p = .03), 상호작용성이 없는 텍스트 기사에서 사전 지식의 동일한 
효과가 나타났다(b = .22, p = .01, [그림 11]의 하단 그래프 참조). 
사전 지식이 많은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상호작용성이 없는 
텍스트 기사를 읽을 때 정보성이 더 높다고 평가했고 이러한 차이는 
여타 기사 유형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다음으로 <연구 문제 4c>와 관련, 이슈 관여도는 상호작용성에 따른 
기사 평가에 유의한 조절효과를 미쳤다(b = -.33, p = .03, [그림 12] 
참조). 상호작용성이 없는 기사에서는 이슈 관여도가 높을수록 기사의 
정보성을 더 높게 평가했는데(b = .51, p < .001), 이러한 경향은 
상호작용성이 있는 기사에서도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b = .18, p = .08). 한편 상호작용성의 있는 기사와 없는 
기사 간의 정보성 평가는 이슈 관여도가 낮은 집단(b = .25, p = .10)과 














마지막으로 <연구 문제 5c>와 관련, 사전 지식 및 이슈 관여도가 
표현방식(텍스트 vs. 그래픽)과 결합해 기사 평가에 미치는 
삼원상호작용효과가 유의했다(b = .28, p = .02, [그림 13] 참조). 
구체적으로 사전 지식과 이슈 관여도가 모두 낮은 경우, 동일한 기사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텍스트 기사보다 그래픽 기사를 읽을 때 정보성을 
더 높게 평가했다(b = .66, p = .002). 하지만 사전 지식이나 이슈 
관여도 중 하나만이라도 높은 경우 텍스트 기사와 그래픽 기사의 
정보성을 다르게 평가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5장에서 살펴본 연구 문제들에 대한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표 8]과 같다. 
 
68 









정교화 주효과 없음 
이해 주효과 없음 




정교화 주효과 없음 
이해 
상호작용효과 유의(표현방식 x 상호작용성): 텍스트 
기사의 경우 상호작용성이 추가될 때 이해 감소 





상호작용효과 유의(표현방식 x 사전 지식): 텍스트 
기사의 경우 사전 지식이 많을수록 정교화 증가 
이해 
상호작용효과 유의(상호작용성 x 사전 지식): 
상호작용성이 추가될 때 사전 지식이 적은 집단의 
이해 감소 
평가 
상호작용효과 유의(표현방식 x 상호작용성 x 사전 
지식): 상호작용성이 없는 텍스트 기사의 경우 사전 






상호작용효과 제한적 유의(표현방식 x 이슈 관여도): 
텍스트 기사에 그래픽 추가 시 이슈 관여도가 높은 
집단의 정교화 증가 
이해 상호작용효과 없음 
평가 
상호작용효과 유의(상호작용성 x 이슈 관여도): 
상호작용성이 없는 기사의 경우 이슈 관여도가 








상호작용효과 유의(사전 지식 x 이슈 관여도):  
이슈 관여도가 높은 집단 중 사전 지식이 많을수록 
정교화 증가 
이해 상호작용효과 없음 
평가 
상호작용효과 유의(표현방식 x 사전 지식 x 이슈 
관여도): 사전 지식과 이슈관여도가 모두 낮은 경우 




제 6 장 결론 및 논의 
 
제 1 절 본 연구의 이론적 함의 
 
본 연구는 최근 국내외 신문사에서 경쟁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인포그래픽스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뉴스의 
표현방식(텍스트 vs. 그래픽 vs. 텍스트+그래픽)과 뉴스 웹사이트의 
상호작용성(무 vs. 유)이 기사 내용에 대한 정교화, 이해 및 평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이 때 뉴스 이용자 개인이 지닌 
사전 지식과 이슈 관여도는 정보 처리 과정과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인지적 능력 및 동기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라는 점에서 이들이 
독립적으로 또는 상호작용을 통해 조절효과를 미칠 가능성도 탐색하였다. 
연구 결과, 표현방식과 상호작용성이 기사 정보 처리에 미치는 주효과는 
발견할 수 없었으나 두 요소의 상호작용효과를 부분적으로 발견했다. 
또한 뉴스 제시 방식에 따른 정보 처리 효과를 조절하는 변인으로서 
뉴스 이용자의 사전 지식과 이슈 관여도가 가진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뉴스를 텍스트 또는 그래픽으로 표현하는가와 뉴스 웹사이트에 
상호작용적 기능이 있는가의 여부는 뉴스 이용자가 기사 내용을 
정교화하고 이해하는 것과 정보성을 평가하는 데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시각적 요소의 추가 여부에 따른 정보 처리 효과를 
설명한 단서 종합 이론 및 제한 용량 모델의 논의와 달리, 본 연구 
결과에서는 텍스트 기사에 그래픽이 추가됨에 따른 변화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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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기사와 그래픽 기사 간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아울러 상호작용성의 유무에 따른 정보 처리 효과 역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이는 선다 등(2003)의 연구에서 웹사이트의 
상호작용성 수준을 달리 조작했을 때 이용자의 정보 이해도나 정보성 
평가가 달라지지 않았던 결과와 일치한다. 
하지만 표현방식과 상호작용성을 함께 고려했을 때 텍스트 기사에 
한해 상호작용성이 기사 이해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를 발견할 수 
있었다. 즉, 전통적인 인쇄 신문처럼 텍스트로 쓰여진 뉴스를 한 번에 
읽어 내려가는 방식 대신, 이용자가 직접‘더 보기’버튼을 클릭해 단락 
별로 읽는 경우 기사 내용에 대한 이해도가 감소했다. 비록 텍스트 
기사에 국한되기는 했지만 이러한 결과는 상호작용성이 뉴스 이용자에게 
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주어 기사 내용을 보다 적극적으로 처리하게 해 
줄 것이라는 예측(Eveland et al., 2004)과는 상반된 것으로, 
하이퍼텍스트의 존재가 정보 습득을 방해한다는 연구 결과(Zumbach & 
Mohraz, 2008)와 일치한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상호작용성의 실험 
처치를 위해 실험 참여자들이 모든 버튼을 클릭하지 않으면 기사 
페이지를 벗어날 수 없도록 했다는 점에서 상호작용성의 부정적 효과가 
뉴스 이용자들이 자발적으로 정보를 얻기 위해 하이퍼텍스트를 활용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나타날지는 후속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하지만 
그래픽 기사에서는 여전히 상호작용성이 강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사 
이해를 방해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강제성만으로 상호작용성의 부정적 
영향을 설명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여진다.  
뉴스 제시 방식은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뉴스 이용자의 사전 지식에 따라 다른 효과를 보였다. 먼저 기사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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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화와 관련, 사전 지식이 많은 사람들은 텍스트 기사를 읽은 후 사전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보다 기사 내용과 관련된 생각을 더 많이 했다. 
흥미로운 사실은 사전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보다 활발하게 기존에 알고 
있던 정보와 새로 습득한 정보를 연결시키는 정교화 과정에 참여할 
것이라는 예측이(Braune & Foshay, 1983), 전통적인 방식의 텍스트 
기사에서만 발견되고 그래픽 기사를 읽은 경우에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즉, 상대적으로 새로운 뉴스 표현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 그래픽 
기사가 관련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더 큰 인지적 부담을 
줌으로써 사전 지식이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 간의 차이를 강화하는 
대신, 오히려 사전 지식이 풍부한 사람들의 적극적 정보 처리 과정을 
방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다만 이 같은 평준화 효과는 기사 내용의 
이해에서는 발생하지 않았다.   
한편 상호작용성은 사전 지식이 적은 사람들이 기사 내용을 
이해하는 데 부정적인 효과를 미쳤고 사전 지식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 상호작용성이 사전 지식이 적은 사람들의 정보 
습득을 촉진할 수 있다고 보는 시각과 다르게(Calisir & Gurel, 2003) 
이들은 스스로 기사 내용을 클릭하며 읽을 때 이해가 현저히 감소했는데, 
이는 하이퍼텍스트 기반에서 읽기와 탐색과 같은 과업이 인지적 자원이 
부족한 사람들의 정보 처리를 저해할 수 있다는 기존의 주장(Baddeley, 
2003; DeStefano & LeFevre, 2007)을 뒷받침한다. 하지만 기사의 
정보적 가치에 대한 주관적 평가에 있어 사전 지식과 이슈 관여도의 
수준이 모두 낮은 사람들은 기사가 전달하는 정보적 내용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새로운 뉴스 표현방식이라 할 수 있는 그래픽으로 
표현된 기사를 텍스트 기사보다 더 높게 평가했다. 이는 정교화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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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에서 주장하는 바, 메시지를 체계적, 분석적으로 처리할 능력 및 
동기가 부족한 경우 메시지의 질보다는 주변적 단서에 의해 메시지에 
대한 태도가 달라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논의(Petty & Cacioppo, 
1986)와 맥을 같이 한다.  
뉴스 이용자의 이슈 관여도는 기사 내용의 이해도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지만 정교화 과정 및 기사 내용에 대한 평가에 차이를 가져왔다. 
관여도가 낮은 사람들은 텍스트 기사를 볼 때와 텍스트와 그래픽이 
결합된 기사를 볼 때 정보 처리 과정이 달라지지 않아, 그래픽 요소가 
정보 처리 동기가 낮은 사람들의 관심을 유도하거나 반복을 통해 정보 
처리를 촉진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근거를 찾지 못했다. 반면 
관여도가 높은 사람들은 텍스트로 제시된 정보가 그래픽으로도 제시될 
때 기사 내용과 관련된 생각을 더 많이 했는데, 이는 기사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려는 동기가 이미 형성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같은 내용을 
텍스트와 그래픽이라는 두 가지 다른 방식으로 보여주었을 때 기사 
내용에 대한 인지적 정교화를 촉진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 때 
텍스트 기사와 그래픽 기사에서의 정보 처리를 비교한 경우에는 
관여도가 높은 사람들의 정교화 수준이 다르지 않았다는 점에서, 
텍스트와 그래픽이 결합된 방식의 정보 처리 효과가 그래픽 자체의 
효과이기보다는 정보의 반복(repetition) 제시 효과에서 비롯된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겠다.  
한편 이슈 관여도가 높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자신이 
읽은 기사의 정보성을 더 높게 평가했는데, 이러한 경향이 상호작용성이 
없는 조건에서만 나타났다. 자신이 중요하다고 지각하는 이슈를 기사가 
다룰 때 이를 유용하다고 평가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겠지만,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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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이 아닌 상호작용성이 가능한 뉴스 웹사이트에서는 그 차이가 
줄어든다는 점이 흥미롭다. 이는 정교화 가능성 모델과 관련, 관여도에 
따라 상호작용성이 주변적인 단서로 작용해 정보 수용자의 태도를 바꿀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웹사이트의 상호작용성 수준이 높을 때 
정치에 무관심한 사람들이 사이트가 소개하는 정치인에 대한 심리적 
호의감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Sundar et al., 1998)나 관여도가 낮은 
사람들이 사이트가 소개하는 제품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증가했음을 
보인 것(김은미 등, 2008)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상호작용적 매체가 정보 처리 동기가 낮은 사람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끼칠 가능성은 인지 욕구(need for cognition: Cacioppo & Petty, 
1982)의 조절효과를 밝힌 시실리아 등(Sicilia, Ruiz, & Munuera, 
2005)의 연구에서도 발견된다.‚개인이 사고 활동에 참여하고 즐기는 
경향성(Cacioppo & Petty, 1982, p. 116)‛을 뜻하는 인지 욕구는 
주어진 메시지를 적극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동기의 개인차를 
보여주므로 이슈 관여도와 유사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시실리아 
등(2005)의 연구에 의하면 이용자가 원하는 대로 정보의 순서를 
선택하고 웹사이트와 소통할 수 있는 상호작용적 기능이 주어졌을 때 
인지 욕구가 낮은 사람들의 정교화 수준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었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 사전 지식의 조절효과에 대한 검증에서도 
텍스트 기사를 읽을 때 사전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기사의 정보성을 더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상호작용성이 
없는 조건에서만 나타났고 상호작용성이 적용될 경우 그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할 때 상호작용적 매체의 정보 
연결 방식이 이와 유사한 인간의 인지 정교화 과정을 도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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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Eveland & Dunwoody, 2001)은 확인하지 못하고, 오히려 
상호작용성이 요구하는 정신적 수고로 인해 사전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의 이해도가 감소했던 점에 근거, 상호작용성이 정보 처리에 
미치는 효과는 부정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용자들에게 정보를 
선택하고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한 경우 개인의 사전 지식이나 
이슈 관여도의 정도에 따라 동일한 정보를 달리 평가할 가능성이 줄어들 
수 있다. 요약하면 상호작용성은 정보 처리 동기나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인지적인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나, 
주변적인 단서로 작용해 정보 자체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와 같은 
정서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사전 지식과 이슈 관여도가 종합적으로 기사 내용의 
정교화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관여도가 낮은 사람들은 
사전 지식이 많든 적든 정교화 수준이 다르지 않았지만, 관여도가 높은 
사람들은 사전 지식이 많을 때 정교화 수준이 높고 사전 지식이 적을 때 
정교화 수준도 낮은 결과를 보였다. 즉, 자신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이슈를 읽게 되더라도 실제로 이에 관해 잘 알지 못한다면 기사를 읽은 
후 해당 이슈와 관련된 생각을 적극적으로 생성하지 못했다. 이러한 
결과는 개인의 정보 처리 동기가 높게 작용하더라도 인지적 능력이 낮을 
경우 정보 처리 과정이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다만 동일한 
상호작용효과가 기사 내용에 대한 이해도 수준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는데 
이와 관련, 정보 처리의 정교화 수준이 기사 이해도(r = .12, p 
= .02)보다 기사의 정보적 가치에 대한 주관적 평가(r = .25, p 
< .001)와 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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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본 연구가 가진 한계와 관련,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상호작용성이 있는 
기사 유형에 할당된 참여자들이 버튼을 클릭해야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었다는 점은 실제 상호작용성의 기능과 상이한 부분이 있다. 
이는 실험에 성실히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 상호작용성을 경험하지 
못할 가능성을 우려했기 때문이었는데, 실제로 클릭을 강제하지 않은 
경우 ‘기사 더 보기’기능을 이용하지 않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간 
경우가 약 81%에 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처치 방식은 
상호작용성의 주요 하위 차원인 이용자의 통제(Eveland & Dunwoody, 
2001), 다시 말하면 이용자가 능동적으로 정보를 선택하거나 혹은 
선택하지 않을 권한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즉, 
상호작용성을 강제적 클릭 방식으로 조작하는 것과 자발적 클릭으로 
조작하는 것은 실험 참여자들에게 서로 다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상호작용성의 본질에 가깝다고 할 수 있는 
선택적 읽기나 스스로 정보를 조직하는 과정을 포함하여 상호작용성을 
조작화함으로써 그 효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상호작용성에 따른 정보 습득을 개념화하고 측정함에 있어 
이블랜드 등(2004)은 사실적 지식(factual knowledge)과 구조적 
지식(structural knowledge)을 구분하고, 하이퍼링크가 있는 기사에서 
구조적 지식을 형성하는 정보들이 밀접하게 연결된 정도를 뜻하는 지식 
구조 밀도(KSD: knowledge structure density)가 높아지며 이러한 
조건에 한해서 인지 정교화도 높아지는 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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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형적인 텍스트 환경과 달리 의미 있는 링크로 정보를 연결하는 
하이퍼텍스트 환경 속에서 이용자는 효율적인 방식으로 지식 구조를 
구성할 수 있는데, 뉴스 이용자의 인지 능력에 따라 상호작용성의 
효과가 달라져 기존에 인터넷 신문을 많이 이용한 사람은 하이퍼링크가 
있는 조건에서 지식 구조 밀도가 높아진 반면, 이용 경험이 적은 사람은 
오히려 반대의 결과를 초래했다(Eveland et al., 2004). 유사한 
맥락에서 조윤경과 유재웅(2011)은 특정 주제에 관한 정보 습득과 의미 
형성을 뜻하는 지식 구조 크기의 개념을 제안하면서 상호작용성에 따라 
지식 구조 밀도 및 크기가 증가한다고 밝혔다. 본 연구에서 측정한 기사 
이해는 기사 내용에 제시된 통계 수치를 정확히 알고 있는가에 초점을 
뒀다는 점에서 사실적 지식을 측정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선행 
연구의 논의를 토대로 사실적 지식과 구조적 지식을 구분해 뉴스 제시 
방식에 따른 정보 습득 양상을 구체화시킨다면 인포그래픽스의 효과에 
대한 이해가 좀더 넓어지리라 본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뉴스 이용자의 개인차 변인으로 사전 지식과 
이슈 관여도를 다뤘지만 그 범위를 확장시킬 수 있다. 가령 교육 
심리학에서 논의되는 인지 방식(cognitive style: Messick, 1984)에 
따라 뉴스 표현방식에 대한 반응이 달라질 수 있다. 인지 방식은 개인이 
정보와 경험을 조직하고 처리함에 있어 선호하는 정보 제시 방식으로, 
언어화-시각화(verbalizer-imager: Riding & Cheema, 1991)라는 두 
가지 하위 차원으로 나뉜다. 언어화는 정보를 언어적인 연상으로 
생각하는 반면, 시각화는 정보를 이미지가 포함된 정신적인 상으로 
경험하는 것인데 사람들은 두 가지 성향을 모두 가지고 있지만 어느 한 
쪽의 인지 유형이 더 현저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Sad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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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ith, & Riding, 1999). 본 연구와 같이 시각적 요소의 정보 처리 
효과에서 나타나는 개인차를 살펴본 멘델슨과 톨슨(Mendelson & 
Thorson, 2004)은 사진의 유무에 따른 뉴스 회상을 비교한 결과, 
언어적 인지 방식이 강할수록 사진이 추가되지 않은 조건에서 기사 
내용을 더 많이 회상하고, 언어적 인지 방식이 약할수록 사진이 추가된 
기사를 더 잘 회상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이 인지 방식과 뉴스 표현방식 
간의 상호작용 가능성을 고려해 인포그래픽스의 정보 처리 효과에서 
나타나는 개인차를 설명해봄 직 하다. 
마지막으로 신문 기사에서 무분별하게 그래픽 요소를 사용하는 것과 
관련해 좀더 면밀한 논의가 필요하다. 신문사들이 다양하고 복잡한 
디자인 요소를 사용해 뉴스를 전달하는 경향이 있는데, 가령 핵심 
정보와 본질적으로 관련이 없는 시각적 장식물을 뜻하는 차트 
정크(chart junk)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물론 
장식물이 있는 표와 그렇지 않은 표를 비교했을 때 주어진 정보에 대한 
이해나 회상이 저해되지 않고, 오히려 장기적인 회상에는 장식물이 
긍정적인 효과를 끼쳤다는 보고도 있다(Bateman, Mandryk, Gutwin, 
Genest, McDine, & Brooks, 2010). 하지만 디자인을 왜곡시켜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경우 뉴스 이용자의 인지적 자원에 따라 그것의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는지, 아니면 잘못된 정보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지의 차이가 야기될 수 있다. 특히 선거 기간에 여론 조사 
결과나 후보자의 정보를 전달하는 기사에서 독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다양한 시각적 요소들을 활발히 사용하는데, 이러한 기사들을 중심으로 
인포그래픽스의 효과를 분석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작업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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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esent study investigated how infographics, a recent 
development in online journalism to augment information delivery 
using graphic visual representations, may affect news readers’ 
elaboration, comprehension and evaluation of news, focusing on 
multimodality and interactivity as its signature characteristics. In so 
doing, news readers’ prior knowledge and issue involvement, 
which affect their ability and motivation to process information, 
90 
were considered as potential moderators. In a 3 (text vs. graphic vs. 
text + graphic) x 2 (hyperlinks vs. no hyperlinks) between-
subjects design experiment, competing theoretical possibilities 
concerning how the addition of graphical component (cue-
summation theory vs. limited capacity model) and interactivity 
(user engagement vs. cognitive disorientation) may affect 
participants’ message comprehension were critically assessed. By 
examining the participants’ message elaboration as well as 
subjective evaluation of the news, we also attempted to elucidate 
the underlying process and uncover the potential discrepancy 
between news readers’ perception of news and actual information 
acquisition.   
The members of the national panel of an online research 
company (N = 360) were randomly assigned to one of the 
conditions in a 3 (text vs. graphic vs. text + graphic) x 2 
(hyperlinks vs. no hyperlinks) between-subjects design 
experiment. Prior to reading the news article, participants indicated 
their demographic characteristics, prior knowledge and issue 
involvement. After reading the article, participants were asked to 
list any thoughts that came to their mind while reading the article, 
were also asked five factual questions about the information 
presented in the news story and they indicated how in-depth, 
useful, informative, and relevant the news article was.  
As a result, while interactivity did not affect comprehension of 
91 
graphic news, among those who read news in text, the 
comprehension level in non-interactive condition was higher than 
that in interactive condition. As to the moderating effect, those who 
read text news more elaborated news stories with more prior 
knowledge although those who read graphic news did not show 
difference according to their prior knowledge. When text news 
accompanied graphic, readers with high issue involvement more 
elaborated news stories but those with low issue involvement did 
not change. The comprehension level did not vary with interactivity 
when readers already aware of news, but otherwise readers with 
poor prior knowledge showed lower understanding in interactive 
condition than in non-interactive condition. Lastly, interactivity 
negatively affected news evaluation when readers had high prior 
knowledge or high issue involvement, but those who had low prior 
knowledge as well as low issue involvement, when reading news 
presented in graphic, evaluated its informativeness higher than that 
of text news, influenced by heuristic c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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